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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자연보호헌장 i 
l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의 혜택 속에서 잘고 자연으로 돌아간다. 하늘과 l 
i 땅과 바다와 이 속의 온갖 것들이 우리 모두의 삶의 자원이다 ; 

! 자연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원천으로서 오묘한 뱅칙에 따라 끊임없 ! 
i 이 변화하연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땅을 금 j ’ 수강산으로 가꾸며 자연파의 조화 속에서 향기높은 민족문화를 창조하여 왔다 i 
l 그러나 산엽문명의 발달과 인구의 팽창에 따른 공거의 오염， 물의 오탁， 녹지의 ! 
i 황폐와 인간의 무분벨한 훼손 둥으로 자연의 평형이 상설되어 생활환경이 악화 i 
! 됨으로써 인간과 모든 생물의 생존까지 위협올 받고 있다 ‘ i 그러료 국민 모두가 자연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 : 

며，모든 공해요인올 배제함으로써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회복·유지하는데 정성 i ’ 올 다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이 땅을 보다 더 아름답고 쓸모있는 악원으로 ‘ ’ 만들어 걸이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온 국민의 뭇을 모아 자연보호헌장을 제정하 i 
; 여 한 사랑 한 사랑의 성실한 설천을 다짐한다 

1. 자연올 사랑하고 환경을 보천하는 일은 국가나 공공단체를 비롯한 모든 국 • 

l 민의 의무다 1 

i 2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척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연 자원은 인류를 위하 { 

i 여 보호되어야 한다 ! 
; 3 자연보호는 가정 학교 사회의 각 분 t에서 교육을 통하여 체질화될 수 있도 f 

록 하여야 한다. 

( 4. 개발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신중히 추진되어야 하며，자연의 보전이 우선 ! 

3 되어 F 한다 i 
5. 온갖 오물과 폐기불과 약물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한 자연의 오염과 파괴는 

방지되어야 한다 I 

~ 6 오손되고 파패된 자연은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 ‘ 
~ 7 국민 각자가 생활 주변부터 채끗이 하고 천국토를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어 { 

i 냐가야 한다 i 
! l978 년 10월 5 일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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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自然保存協會

홈j立 第20周年

기 

今年야 한국자연보존협회가 창립된지 20周

年이 되는 해 입 니 냐. 1960年代까지도 우리 의 

떠然은 몹시 품慶하여 어디블 가나 傑地와 

피퍼l한 언덕을 ←본 수가 있었 응니다. 本協會는 

이러한 헐벗은 自然윤 가꾸고 保存하기 위하 

여 뭇을 같이하는 人士듭이 모여서 發 f료을 

보게 되였고， 以來 많은 연구를 거듭함으로 

써 곳곳에 아직도 옛모슴을 냐타내는 自然、

의 →없가 殘存함을 알게 되였으며， 이플에 

대한 적절한 보호대 책을 세움으로써 自然의 

復元이 가능할 것이라는 知見을 얻게 되였윤 

니다. 

그려 나 周知하논 바와 갇이 近年에 우리 

人 n 의 격증으로 발미암마 都市근처의 더然 

은 말할 것도 없고， 名所， 휠勝地의 f그 然‘。 l

닫로 손상을 업게 되자 自然、保存의 時/전함을 

누구냐 피부로 느 77] 게 도}였만 것엽니다.다행 

허 故 朴 tE熙 太統領은 本協會에 巨金윤 Fj: 

?용하게 되 였고 。}에 힘윤 언어 4:協會논 해 

마다 敬 十名의 (ijf究陣윤 勳員하여 타 然保{J‘

어l 판한 연구플 계속함은 까l論 그간의 연쿠 

業績을 世界 各國에 弘報하였으며. 1966年에 

本 t46會눈 IUCN(국세자연표촌연맹)에 加入

하논 한펀， 協會의 조석을 정，，]하여 社團얄 

人으보 冊究機f용1의 b퍼 R 윤 잦추게 되 였 던 것 
입니마. 

그러냐 폴이켜 보건매 그간의 우리의 事業

은 主로 現存 自然의 實態플 파악하는데 치우 

친 感이 없지 않습니다. 답然으} 파괴보 말u] 

암아 招來되는 토양의 첨 석. III林의 축소，生 

L=I 
C그 

1 ’ 
4 

사 

金 遭 敏
(本協會 會長)

態系의 퇴화 및 파괴등을 防止하고復元하는 

데 기본이 되는 C연구가 거의 없였마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응니다. 이것은 우리가 

크제 反省할 점으로 암으로의 方向 設定에 큰 

指針이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된니다. 自然을 

保存한다는 것은 安定된 生態系가 보여주는 

왕성한 생환력과 다양한 융통성을 유지시키 

는 것알잔대 아직 우리의 형펀은“왜 이나무 

혹은 이 동불이 여기에 있는지” 이 가장 기본 

이 되는 生態學의 命題를 해결하는 適宜한 

접픈 方法플 갖고 있지 옷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덤然의 復元문제는 손 

을 P뀔수 없는 연곳에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 

집니다. 

장래의 후손을 위하여 自然 몇 天然資源을 

보존하고 판리하논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완 

수하고 自身으1 1:存을 위해서는 경제개발에 

따르늑 自然의 훼손에 대 비하는 적극적인 보 

존사엽윤 활발하 추진해 나아가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보람있는 課業이 홀륭한 열매를 맺으려 

연 우리의 自然에 매한 세상한 판찰파 단절 

없든 연구가 숭:國 도처에서 계속되어야 함 

것엽니다. 

다행하 本協會는 各 市道에 9 개 ~部가 

設置되어 였고， 그에는 많은 홀륭한 學者와 

自然愛護家플이 망라되고 있어서 암으로의 

自然保存事業은 크게 잔작될 것으로 맏어 의 

성치 않는 바엽니다 o 



〔제 44호 1983. 12J 자 연 보 존 

祝韓國自然保存協홉 

創立 第20周年

自然保存協홈 홉j立 20周年을 맞이하여 

아름다운 딩然環境 우리의 鎬觸江山을 保

存하자는 趣릅아래 韓國自然保存協會가 쉽IJ 

立된지 올해로서 20周年을 맞이하게 되었읍 

니다. 힘LíL 初期에는 自然의 保護라는 말이 

애우 어색하고 生陳한 감이 없지 아니하였지 

만 오늘날에는 !Cl 然、保存이라는 말은 어색한 

달이 아니바 없어서는 안펼 말이되였읍니다. 

高度 塵業社會로 發展하고， 人口 가침、激 승| 팽 

창됨에 짜라 自然을 몇잊f員하는 일은여려가지 

행태로 부쩍 늘어나고 있읍니냐. 그 實例블 

들어보연， 自然에 對한 無分別한 짧慣， 켠氣 

의 펀梁， 自然、生態系의 破壞 둥 自然保存。l

線實하 要請되는 時期라고 생각합니다. 그동 

얀 담然保存t~會가 展開한 크고- 작은 業-績들 

이 수 없이 많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t:要한 

業-績 몇가지 만을 살펴브면 自然 맞 資源、 保

ff을 寫한 學~jθf究 및 lilf究報告휩릎 ;딘期的 

o ，슨 發刊하는 外어l 우러 나라의 m월:動植物 

을 f땅護키 위 한 動植物 生態에 riJ한 學쩨I調 

싼와 報f깐뽑도 發 flJ하였으며 季 테으로 自 然、

保存誌와 팎프 i넷 등도 發 flJ하여 弘報하는한 

편， 講j혔햄와 써l 마 나블 通하여 온 國t륙에 게 

띠 然保存 멍、想을 鼓IJX시 키는 등 크거l 奇與하 

여 왔쉽→니다. 特허 권然保存協會가 쉽1J立된 

以來 우랴들에게 펜란을 느끼게 하는 것은 

딩然保d쫓 運動을 ;凡國f차運動으로 昇華시컨 

任 成 宰
(山林廳‘長)

점이라 하겠읍니다. 오늘날사랑플은당장의 

便利와 利益을 j원求하는- 碩|혀이 灌I똥하고 또 

生活이 便利함에 따라 環境과 담然保護를等 

閔히 하는 例도 적지 않습니다. 特허 自然은 

오묘한 法則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한 쪽이 

破壞되 면 또 다른 쪽이 連鎭的으로 破壞되 어 

第極的으로는 人間의 生存마저도 f흐聲하는 

것임윤 銘心해야 하겠응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課題는 無限허 많습니다. 그 中에서 

도 環境펀梁을 隨伴하게 띈 經，濟成長과 더 然

保감-을 에떻게 調져n시켜 나아갈 것인가 하 

는 것입니냐. 이플 위하여 몇가지 提案을하 

고자 합니냐. 

。經濟成長파 !합度강휠業化에 서 오는「 環境1장 

榮올 u] 리 막아야 하겠읍니다. 

。人디의 계속적얀 增加와 반변한 移動에 

서 오는 自然의 짧慣을 딱아야 하겠읍니다. 

O 딩然保護運動은 어느 個人。l 냐 l죄依만 

으로는 小 fiJ能한 것 엽 니다. 家I흉， 學校， 職

場， 댐休 둥 各界 各層에서 싸國民的인運動 

。l 되어야 하겠읍니다. 또한 自然保護 運動

은 {선實ft되셔야 하고， 國t한意識 改，한 運動

으로 昇華 發展시켜 나가야 하겠읍니다. 

우리 모두 아픔다운 鎬練江山을 찰保存하 

여 後孫어l 제 물려주어야 할것엽니다. 터然保 

存協會의 無第한 發展을 析願드립니다. 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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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R 훌훌國自然保存協會 
創효 第201힘年 

自然保護運動윤 人類平和 維持의 첩경 

韓國自然保存協會의 창립 20주년올 맞는 

기 념특집호에 본인의 소강의 일단을 피 력하 

게 된 것을무한허 거쁘게 생각하연서 짧으나 

마 韓國Llj톰會 會長職어1 종사해 온 본언은 韓

國自然保存:協會가 지난 1963년 그 장렵이래 

오능에 이르기까지 우리 챔國江山의 自然과 

그러고 自然、資源을 保存하거 우!하여 그간전 

개해 온 온갖 노력파 항쿠척언 산엽말천에 뺑 

행하는데 뜻을 가지고 있는 연사블의 生物保

護 육성에 대하여 敬意와 感謝블 항상 느껴 

온바 업니다. 

그간 1966년에는 우리나라에서는처음으로 

自然保存을 위한 국제 기쿠언 國際自然、保存聯

盟에도 가업， 각국의 자연보존단체들과도각 

종 정보교환을 통하여 우리 나라 담 然、資”혐의 

수려 함을 소개 하는 한펀 “하나뿐인 지 구” 의 

自然保存이라는 대명제 아래 세계적으로 희 

귀한 철새냐바다짐승류의 보호를위한 국제 

적인노력에도 석극참가하여 왔고 더구다 1978 

년에 소켠에서 개최된 동 연맹의 제 14차 총 

회에서 귀 협회의 대표가 아시아권의 이사로 

선정됨으로써 국위를 선양한 것으로 알고 있 

응니다. 

그러고 지난 1978년 10월 5 얼의 自然保護

憲章 宣布둥으로 %國民的 自然保護運動이 

전국적으로 확산 천개되 기에 이른 오-둡의 판 

점에서 볼혜 韓國自然、保存協會의 학줄연쿠사 

具 滋 H景
(輝國IlH핀會 會f등) 

엽-븐 더욱一 철심함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의 껴然、올 保護해야겠다는 생각은 넙 

러 퍼졌지얀 파연 셔떤 엘을 한것인가가 문 

제안데 가장 초기얀겨}의 젓이 때'!!).핑化運動 

이기에 애향상 함양을 위해서도우리의 주현 

정화부터 시 작하여 차차 國土保全으로 파급 

시켜야할 것엽니다. 초보적인탱化運動엘지 

라E 아직도 o! 흉한 정야 해다한 것으로 보 

지얀 그런데도 自然保護 사상의 보급수단으 

로」는 가장 알맞는 운동의 하냐라고 생 각할 수 

있으여， 풍는 운동에서 버 리지 않논 운동으 

로 펴나가야얀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랴한 딩然평化運動에 함체 결드려 해야 

할 엘은 자연의 파괴 방지 운동입 니다.한 그 

루의 냐우， 한포기의 풍일지라도그들이우 

리 안간파 마찬가지호 生命을 지 만 生命#인 

만큼 아껴주어야하고， 보찰젓없는한줌의 흙 

이나 올얼지라도 그동안 그 옹망졸망한것들 

이 우리 조상블 대대로 물려받은 우리 국토 

의 일부， 아니 우리 삭신의 일부인 머 리칼이 

나 손·발롭처 럼 아껴주어야 한다는 말띤 것 

엽니다 

國士開發이나 야의 改造에 있어서도 신중 

을 기해야함은 더 말할 냐위도 없고 어렸을 

혜부터 生命의 귀중함， 미흡한 물건들에 이 

르기까지 아끼고 사랑할줄 아는 정 신력을 갈 

려주어 함부로 자연물을 손상하지 않도록하 

끼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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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自然保護敎育이 펄요하다 하겠읍니다. 

파괴되어가는 자연은 원상으로 되돌아 가 

도록 힘써야 할 것업니다. 자연보호의 마음 

의 단계가자연의 復元事業으로 사라져가는 

동식물을 보호육성하여 자연을 풍요하게 만 

들어 주어야 할 것업니다. 

그간의 귀 自然、保存協會의 많은 엽적들 중 

에서도 그 대강을 들어 본다면 1964년 한라 

산·홍도·설악산 일대의 學術調흉를 행하였고， 

1966년-1968년 사이에는 미국의 「스미소니 

얀」연구소와 공동으로 우러나라휴전선 인접 

지역의 生態學的 調흉와 冊究를 실시하였으 

며 1970년에는 닥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와소 

흑산도 얼대， 1971년에는 울릉도·오대산·소 

금강 일대， 1972년에는 우주구천동， 해남의 

대둔산， 비무장지대 인접지역 얼대의 調흉를 

강행하였으며 그중에도 두드러진 엽적은 역 

시 「스미소니얀」연구소와 공동으로 행한 휴 

전선지 역 의 生態學的 Iîif究라 하겠읍니 다. 

또 그동안 생태를 주로한 여러 지역의 종 

합학술조사와보고서 발간 설척을 들어보연 

1974년 내장산， 1975년 치 악산， 불영사계곡， 

1976년 조계산， 19771건 임계지역， 서해 격 렬 

에엽도， 1978년 거제도 인큰의 닥도 10곳을 

調흉하였고， 주홀산및 월악산등을 調홈한 것 

파 2 년간에 갤쳐 미선나무 묘목 2 천여본을 

증식. 1977년 3 월 전국 국민학교에 배본，식 

수한 것둥은 橋貴動植物 자원증식과 복원을 

위한 사엽중의 보람찬 엘이라 아니할 수 없 

읍니다. 

그러고 1979년 계룡산·칠강산·우이군도및 

언근도서에 대한 종합학술조사， 도약어의 방 

양행사， 설악산 자연자원 도섣집 발간. 1980 

년 고군산군도빛 언근도서에 대한 종합학술 

조사， 죄백로 월동지 답사， 악동강첼새도래 

지 조사， 가시 연꽃·망개나무·청사조등 자연 

자원의 자생지 몇 서식지 조사. 1981년 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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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일대， 울릉도·독도 종합 학술조사，설악산 

의 산양， 광능· 여주군 일대에서의 호랑이， 

곰의 족적조사， 내파수도의 자연방파제 현지 

답사， 학술연쿠바 의 지 급， 1982년 지 리 산 펴 

아골 일원， 천연기념물 172호 까막섬의 현지 

답사， 삼척의 물깅 자생상태 조사， 진양호수 

몰지역의 랍사， 학술셰미나 워크숍둥다양하 

고도 다채로운 행사둥으로 장족의 역사를 기 

록해 오셨읍니다. 

人問이 결코 자연을 떠 냐서 자가들만이 어 

떤 세계를 누리고 있는것이 아니라 自然은人 

問파 모든 生物#가 공존공영하는 공동세계 

로 人問은 어디까지나자연속에 있는 한 부 

분밖에 아닌 것으로 우리가자연올아끼고사 

랑하면 저들도 우리를아끼고 사랑해 수지만 

우리가 자연을 더럽하고 파괴하연 저들도우 

리에 게 무슨 방볍으로든 손해를 끼치고 보복 

해 올것업니다. 

이것이 人問파 自然사이의 바로행하는 倫

理며 道德이요， 法律이거도 한 것으로，그러 

므로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고 배우고 본받는 

자연애호운동파 자연보존운동은 작게는 인간 

성 순화운동， 그러고 나라사랑하는운동이변 

서 크게는 자유와 평화라는 인류의 대이상 

을향하여 행진해가는지극하큰운동이요， 

바른 첩경이켜 본분인 것야라아니할 수 없 

읍니다. 

社團法人 韓國山톰會는 1945년 창립 이래 

그간 국토녹화운동， 국로규명사엽，자연보존 

및 보호사엽둥을 꾸준허 전개해오고 있으며 

1969년 국제산악연맹에 한국의 정대표로 가 

업 활동중에 있고， 1974년 동 연앵 산악보호 

위원회 위원국으로 피선되어， 금벤 본회와 

돗을 같이하는 社團法人 韓國自然保存協會

홈Ijrr20周年을 맞아 경 하의 말씀파 더불어 이 

글을 축사에 가름하며 귀 협회의 무궁한 발 

전있으시기를 기원하는바 엽 니다. 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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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然保護運動의 ÁH방향 모색해야 

우러나라 꺼然保護運動의 中樞에서 그동 

안 굵직한 先導的 자취를 쌓아온 햄國自然保 

存tth햄가 월IJ立 20周年을 맞는 따~tï스러운 계 

제에 祝원와 激顧를 드러게 됨을 더 없이 기 

쁘게 생각합니다. 

바록 日않하나마 歸國國立公園協會長으로 

서 t~i 然保護운동의 一짧에 同參해 오연서 本

人은 韓國 n然保存協會가 創立以來 오능날 

까지 20뚜間 斯界의 先導機構답게 祖國費 1: 

의 自然資源을 保護 • 保存하기 위하여 展I휩 

해 온 努力파 業績， 특히 生態界의 짧좋育成 

에 기울여 오신 꾸준한 精進에 대하여 누군 

보마도 두터운 敬急와 感謝를 간직해 왔응 

니다. 

우러 나라의 !J 然、保護運動이 初쉽IJ부터 政府

의 至極하고 熱意:있는 政策효志와 Ì導에 이 

끌려 오면서도 實際로 일을 담당하는 1-(間

機構寶務陣의 잔7表고{ 腦路가 열마나 莫월한 

가블 몽소 休驗할 수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쩌知된 바와 같이 H 帝統治 36年과 6.25動

亂을 때後하는 짧;’언파激動의 세월속에서， 더 

쿠냐 모든 熱源을 林塵뺀料에만依휴:하고 rø 

然保存」의 職念조차 없었던 時期에 우리의 

울창한 山林파 수려한 江山이 얼마나 무참 

하게 유런되고 휴'LJ發되었연가 하는 것은 새상 

돌이키기조차 괴 로운 惡、夢과같은 것이었다 

고 할 것엽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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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游
(韓國國lL公園ta會 會長)

다행스렵게도 60年代 中盤에 접어들면서 

經濟開發의 싹이 움트고 차츰 [業化， 都市

化의 물결이 일연서 『우리의 自然파 自然'ti

源은 기어이 保存되어야 하고 祖上으로부터 

물려받은 貴훤한 遺옳인 祖國江山의 n然을 

原狀대로 後孫에게 물-려 주어야 함은 우리 

가 젊 어 진 神聖한 i달務』라는 랬力하고도 說

得力있는 寫政홉와 l션者들의 외갱이 크게 메 

아리쳐서 國해太쨌에게 천달됨으로써 차츰 

山林資源을 비롯한 입然、쯤源 全般에 걸친 重

要性을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t~l 然保護政策

도 점차 그 實처를 거두가 시작하였던 것 입 

니다. 

이러한 바랑직스러운 鍵勢 속에서 행國 fì 

然、保:ff ta會는 그동안 n 然資源 實態把握을 위 
한 수십차의 結.(，.1'설術調좁을 잘시하여 基本

的이고 귀중한 資料블 各界에 제공해 주었 

고 특허 74年以後부터는떼然、保存에 대한짧 

힘의 理解와 參與를 촉쿠하는 對 國民계몽 

사엽을 활발허 展閒하여 오능날 애國家的으 

로 構散된 自然、보호운동의 기틀을-쿠축해 주 

었읍니다. 

1977年에 政府가 담 然、保護機構를 常設하고 

n然保讀를 뚜렷하고 重-要한 國家施策으로 

마루게 되 기 까지 韓國 터 然保存協會가 陰陽

으로 쌓아올런 貞蘇과 業績은 實로 莫重한 

것으로서 심심한 致웠롤 드려 마-^j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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慶南 梁 I [J那 千뿜111 뚫갑의 
뾰購邊布 (무지개 폭포) 

떨 ta會는 합初로 닫쩌I聚 R 然保ff-聯밤1에 1m 

λ하여 Ut界 *t평의 l’}然保뷰團休들고}으I x_ 
澈 빛 ↑펴해交流를 통하여 우러나라 n 然'tt

{센의 優秀性을 紹介하고 『하나뿐안 t씬球의 

fI然保N.I이라는 人;命떼어I r다라 tlt‘界!꺼으로 

橋랐한 野':É_動物들의 保滋블 위한 F힘1m센]努 

力어l도 폈極 참여해 왔으여 너쿠냐1978삭-에 

는 소련에서 열런 l했際 n 然保存聯짧絲!찍에 

서 단딛써}지 역 理 tf~로 選ff 됨으로써 國際 ~il:혐 

어l 끼;홍lj의 íîI원:를 풍허고 핸'11，값宣揚에도 先

騙l꺼 二f설을 逢{f하는 둥 ‘힘j期(1'1안 자취 를 

남겨 놓기도 하였읍니다. 

그러냐 우러나라의 n然保짧運動이 政府

의 휩極따 施策파 E導機關들의 1軟身I얀j 努力

-6-

으로 [9.방치꾀:識 속에 깊은 뿌리룹 내 리고 그 

f감꽃性認識파寶훌훌 ι덴志가 生活化되는 경지 

에 이르기는 하였읍니 마마는 Jt休的인 h되-動 

指송i 이나 科學(l'')根據에 立.뼈l한 n 然保!훨으l 

基;j_，)힌理提示 둥에 아직도 R危弱하고 아쉬운 

점이 적지 않유을 自忍하지 않을 수 없읍니 

다. 

”然의 保，쫓 · 保存이 理念이냐 政策에 있 

어서 洋의 東때와 人種의 差밸를 넘어 낮1합 

하고 Li 쉽IJ한 싸 宇댐(l'') 課-趙로 쐐함되어 있 

는 지금 「뺨界 속의 ~{H~헤」으로의 9c進化플 서 

두르고 있는 우러 나라의 (1 然保i쫓運動은 7t 
뜩이냐 人rJ의 過密파 f웠t힘찬梁 深ít의 F[해 

。 1 1Ju 한되는 따寶 혜운에 어느나라보다도 R￥ 

急하고 l，1J寶한 짧웬로써 tlt起되는것이라 함 

것입니다. 

I다라서 펙國 n 然保감 j씨會플 위시한 우리 

들 (!然保짧 有關團休들의 {3 命파 좁H:은 더 

욱 무겁고 크게 浮刻되어 가고 있으며 現fl，ÿ

원R어1 있어서 우리냐라의 t~j 然保l뿔活動은 f 
先 1평l치의 理解와 呼應을- (足 jj( 課導하는 i팡 

導'~~業。 l 質뭘: 함께 f암1J1I되어야 한다고 확신 

합니다. 

그것이 어린이로부터 男女 成人어} 이르기 

까지 골고루 깊이 波及되므로써 깎國l~의 강‘ 

識파 'Li진속에 튼튼하게 뿌리를 박지 않고 

서는 올바르고 쳐果的인 n然保I꽃의 fJX;果는 

JíJj待할 수 없다는 것이 F素의 所信이 기도 

합니다. 

行政當局이 ε導하는 l웹 -華!K(f')인 (1 然

保灌運動에 서 一步 셔Îj進한 갚이 었고 -賢性

있는 값진 야族運動으로 昇華되도록 우리들 

의 加 ，)협의 舊發이 몇G옮되는 지금 鋼國 n 
然保감:ta會가 201f'風짧속에쌓아올런 刻한 

으1 (，황統을 더욱눈부시게 開花시키는둔터운 

精進윤 거듭해 주시기을 진성껏 축원하는 바 

업니다. 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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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 然、保護運動 20年에 생 각나는 

1959年의 얼이 다. 마칩 카나다에 서 國際

植物學會가 있어 난생 처음 美에땅에 건너가 

學會플 끝마치고 곧 美國에 들어가 東北部안 

보스톤， 뉴욕， 와싱턴等地를 돌아보고， 南

쪽으로 내려가 노스카로라이나州에 가서 그 

곳 太學에서 工夫하는 쭈業生틀을 만나고 달 

라스를 거쳐 로스앤젤스로 갔다. 이 곳에는 

加州工大에서 k자究하는 弟f夫좋가 있어서: 

그 집에서 寄宿함으로써 比較的걱정없이 있 

을 수가 있었다. 再三 더 놀마 가라는 권유 

블 봇이기는체 하고， 아마도 2-3 주는 머 

물렀을 것이다. 

이쪽 저쪽 주경을 마니면서도， 카냐마나 

美國으l 東北部냐 西部의 어느곳에 가도 모두 

찰 살고 있어 좋기는 하나， 이 렇게 캘氣가 

냐빠서야 어디 삼겠느냐 하는 생각이 암션다. 

媒煙과自動車排氣가스로스모크現象이 얼 

어나， 숨쉬기가 不快할 뿐 아니라， 눈도 찌 

끈 쩌끈 아파서 한참썩 눈을 강고 있었는떼， 

이 젓 이 所謂 文化의 副꿇物인가 보다라고 생 

각하니， 이렬바에야 文化이고 文明이고집어 

치우고 우리나라처 럼 깨끗한 空氣를 그대 로 

지니는 것이 냐으리라 생각한 적이 있였다. 

그해 韓國에 서는 아직 公害라는 낱말이 뜰 

어오기 前이여서 空氣가 나빠잔다니 무슨말 

이냐 나쁜 空氣 달아가연 l얀이지 하쓴 생 

각， 나쁜 물? 그것도 흘러서 바다에 가연 

그만이지… 程度로 생각하고 있던 해이다. 

二L 後 1961年 5.16以後 政府에서는 서둘 

러 近代化作業을 한압시고， 第 一次 經濟開

들
 

이
 

E 

李 敏 載
(떠然保j쫓中央協議會 會長)

發五個年듭f劃융 立案하기 始作했마. 나도 이 

삼빼樹立에 參劃하고 있였기에 무슨 作業이 

어디서 어느만큼한 規模로 이루어지고， 그­

狀況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어설푸게나마 

알 수 있게 되었다. 아차， 이것 큰일났쿠나 

하는 마음이 암섰다. 이쪽 저쪽에 工業團地

가 서게 되고， 林野가 切開되고 道路가 이 

쪽 저쪽으로 마쿠 뚫라고， 都市L웹 i끄이 따균L 

開發되어 츄廢化가 얼어나지 않을 수 없게 

란劃되어 있였다. 늄욕이나 로즈앤첼스에서 

또 東京이냐 大吸에서 내가 본 事寶이 공- 우 

리나라에 再現될려 하고 있는 것이 아넌가. 

近代化룹 서둘지 않을수 없지만，그렇마고 

이들 先進國들의 公害의 前轉을 꼭 밟아야하 

는가? 갇 살려고 .ìlÍ代化하자는 건더j ... , 公

害病에 시달런다변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을까 等等 이생각 저생각에 밤장을 

섣칠 혜가 한 둔 벤야 아니였다. 내가 生物

學을 1:夫했기 때문에 하는 양;-↑閔이 었다. 

61年-도 저불어 갈 무캡， 뜻 있는 몇몇 親

舊들과 서로 意見을 나누였다. 第 I lX li{固

年암劃j은 ’ 62年부터 始作한다. 

來年中에는 이에 對한 對策이 樹 EZ되어야 

한다는 뀔J;더한 意見이 모아지 기 始作했다. 

開發과 집然및 環境의 保存은 人類블 寫

하여 반드시 調和가 이 j츄어져야 하겠다는 젓 

이 우리들의 主張이였으며 이블 組織센j으로 

屬開하는 젓이 우리의 使命이라고 생각했마. 

開發을 막븐 것이 아니라 光進國의 대i輸을 

밟지 딸고， ul 리 uj ê-j r 方惜置틀- 取함으로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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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開發에 따르는 公害훨因을 減少시키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結局 우리들의 이 뭇에 따르는 學者들도 

많아지고 開發은 자꾸만 進行되고 하여 서둘 

러 組織#를 創立하였으니 이것이 곧 「自然、

保存學術調흉委員會」란 組織이다. 

돌아가신 趙福成 博士를 會長으로 모시고 

일을 始作했으나 애로가 않았다. 그혜 政府

로서는 한마디로 「公害니 保存이니 종 떠들 

지 말고 가만히 있어 달라」는 態度였다. 

그것도 그렬 것이 그해 一人핍 GNP가 78 

짧 밖에 얀되고， 年間 輪出總願이 3， 000萬

짧밖에 안되는 形便없이 빈곤한 이 나라가， 

한 벤 잘 살아 보겠다고 이제 塵業옳命을 해 

서 飛醒的으로 生塵을 올리고輪出해서 富者

냐라로 만들겠마고 寫政者들이 옴부림치고 

있을 빼 갤氣가 냐빠칩니다 j긍~C1 라든가， 

물이 t장梁되어 衛生上 被害 ;6.-;r;. 따위의 힌 

소리들， 그만 입마불라는 政府의 態度를 나 

무랄 수도 없는 것이었마. 

오히려 띔分間 「가만 있어 달라」는態度는 

그혜로서는 옳은 알이였는지도 모르겠마. 

農林部를 農水塵部로 이릅까지 바꾸어가며， 

쉰近海 海慶物 輪出에 追車를 加하고 있을 

혜， 또 戰略魚、種이 라 하여 治近海의 高級魚

種은 모조리 日 本에 輪出한다고 정 신들 이 

없을 혜 自 然、을 사랑하는 水塵學徒 한 사람 

이， 어떤 海域을 調흉하고 純휩하게도 그海 

域의 f흉金 t휠t진梁 ß.:P.을 學界에 發表한 것 이 

新聞에 나서 水塵物의 輪出이 低 F되 었던 알 

이 있었마. 政府에서는 外貨를 열어 들이기 

에 애를 쓸 혜 生蘇에 重金屬펀架이 있다고 

해 서 輪出에 影響이 갔으니 政府의 노여움 

이 컸을 밖에 없다. 띠刻 文敎部는다쫓者블의 
發表라 하드라도 文敎部長官익 許可를 받아 

야 한다」라고 하기에 이르니 참으로 서로 착 

한 얼이 아닐 수 없였다. 

-8-

이와 비슷한 웃지 못할 大小의 얼들은無 

敎허 있었다. 

그러 나 三次 五fn年랍劃이 끝날 무컵부터 

屆하지 않고 끊임 없이 웨쳐온 自然保存의 잠 

뜻이 먹혀들기 始作했다. 그동안 十金年 사 

이에 政府에서도 어느 뚫度 經濟力이 생겼고， 

또 잘잘기 運動으로서의 經濟開發에 어느程 

度 自信이 붙였다. 

自然保護運動을 理解하게 되애， 판令夫人 

陸女史를 協會의 總、載로 모시기에 이르니，이 

는 우리 運動의 큰 成果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의 主張이 이 냐라 寫政者안 大統領에게 

直接 傳達될 수 있는 루우트가 생긴 생이다. 

둬이어서 大統領께서 2 憶원의 j훌金을 協

會에 F~하기에 이르니 이 協會는 大統領

tJ 1 호 아래 튼튼한 基盤을 세운 셈이다. 

드디 어 ’ 77년에 大튼웰의 100약 챔 輪出이 達

成되고 ’ 78年에 一人펼 GNPloo짧을 突破

하니 우리나라는 中進國의 先頭走者로서 淸

外國의 揮」↑景의 對象이 되 었다. 

國勢가 이에 이르니 1978年， 드디 어 大統

領께서 「國士를 깨끗허 하고 !3然、은 所重허 

마부어 保護에 힘 쓰라」는 金 표같은 給附가 

내 렸다. 全國ÉÝ')으로 自 然、保護運動이 불붙듯 

일어냐고 自然、保護憲章이 公布되고， →方，政

府機構에 環境廳이 생기 고， 公펀가 IE:S;.<'>.. 

로 마루어지게 되어， 이제야 오랜동안 協會

블 通해서 努力해 왔던 우리의 :t.張이 그대 

로- 꺼리낌 없이 購張되기에 이르렀으니， 20 

1r-前의 우리듭의 뜻야 이제서야환짝펜것같 

아 기쁘기 ßl~ 붉없다. 

願컨대 쉽IJ立 30周1f.이 되는 次後 10年동안 

너 욱 完수:하 며然、이 保存되고 環境이 상쾌하 

여 더욱 아등다운 國十 상가 좋은 樂l회， 풍풀 

§양보운 社會가 。| 루어 졌으연 하는 마음이 간 

절할 뿐이다. nμ會 發展에 애써온 모든 분의 

i졌力에 뜨거운 拍手갈 보벤냐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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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自然保存協會

創立 第20周年
자연보호에 관한 회고와 전망 

회 고 

본 협회는 1963.12에 창설되어 어연 20주 

년을 맞게되니 써삼 셔|월의 B바릎윤 설강하게 

된다. 펀자는 창설에 참여하였고 74년 2 월 

부터는 회장직을 맡게펴어 만 8 년간에 부족 

하나마 다소의 엽 잭윤 낚기 제 도1 어 보람을 느 

끼기도한다. 

20년이 란 역 사는 100년이 념은 歐美써 비 

하연 짧다고 하겠지얀， 서 단은 ::1. 딩 사부터 

산엽의 발전에 따라 자연의 파괴오{ 오 영이 섞 

해 지 니 펄연적으흐 자연보호운동←。1 일어 났였 

고 우리는 60 1년 대에 닫어서야 정차산엽의 발 

9 

~-l 
기 

_!;l_ 
。

(本 協會 JIR→事)

전에 따른 자연의 파괴와공해가증가앨로릅 

걷게 되니 불가불 자연보호운동을본 쉽회가 

양장서서 전개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본 협 

회는자연보존 및 보호의 펄요성을 깨달은 맺 

몇생물학자들이 뜻을모아회를구성하였으나 

자금이 있을리 없고 판계부처의 용역을 얻어 

영마간의 조사와 연f 올 수행하였다. 그중에 

도 특 기할만한 잣은 띠국 스미소니얀연쿠소 

와 공동으보 닝]-우장지대의 풍삭불상파 생태 

계의 질대플 연구하여 장래의 변천에 대벼한 

나면 二l 익의가 크더라 기대하연서 많은 꽉 

자가 동원되어 조사룹 시작한 띤이었다.수자 

조사를 하던중미국측에서 슬그머니 첼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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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동 자연학습원 천경 

하는 바랑에 알찬 엽석을 거두지 뭇한 것은매 

우 아쉬운 일이었다. 자기 힘으로 하지 못하 

고 남의 도움을 발아서 하는 사엽의 결말이 

허우함에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 

냐 본 협회는 꾸준히 회지 「자연보존」을 발 

행하여 자연보존의 펄요성을 역설하였던 바 

차차 정부의 호웅올 얻어 70년대 중반부터 

는 기본금도 마련되고 해마다 보조금도 지급 

받아 조사와 연쿠， 계몽사엽을 활발허 천개 

하게 되 었다- 일연 챙소년들에게 자연계에 

있어서 질서와 황형이 유지되고 물질의 순환 

이 원활하게 진챙되는 가운데서 언류률 >1] 

롯한 모든 생물이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요 

리를 자연의 헨장에서 터득승}고 체험할수있 

는 장소로서 「자연학습원」의 설치률 강조하 

였던 바 이것 역시 정부정책에 반영되어 道마 

다 자연학습원 설치의 계획울세워 이며 일부 

시설을 끝내고 운영하고 있는곳도 있다. 

전 망 

자연보호사엽은 안류가 이 지구상에 생존 

하는 한 지속해야할 성질의 것이다. 적어도 

-10-

백년 앞을 내다보연서 장기적인 견지에서 @ 

교육에 있어서 교파파목을 자연보호에 중점 

을 두고 개펀해야 하며 자연보호를 담당할교 

사를 양성해야 할 것이다. 자연보호파를 설 

치한 대학의 졸엽생이 배출되변 이 문제는해 

결의 살마리를 얻게될 것으로생각된마.@자 

연보호에 관여하는 학자， 공무원을 외국에 

파견하여 만기척 또는 장기적안 견학파 수련 

올 쌓게하고 자료도 수집해야할 것이다.이들 

이 교육기판， 국공렵공원， 자연학습원 등에 

배치되어 이곳들올 찾아오는 청소년 내지 일 

반국민들에게 자연보호정신을 고취해야 한 

다.@자연학습원은 척어도 86년 아시안게 

임 천에， 늦어도 88년세계 올림픽 전에 각도 

모두 훌륭하게 가꾸어 자연경판의 아름다움 

파 함께 자연보호의 좋은 성파를 세 계에 널 

리 얄리게 되기를 기원한다.@천항에 언급 

한 86년대 회 나 88년올림 펙을 이용하여 자연보 

호 관계의 국제대회를 유치하여 연쿠발표와 

장래의 천략올토론하는 기회를마련하였으 

연한다. 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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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훌國自然保存協훌 

홈j효 第20周年

협회 창립 20주년 회고 

옛말에 江山도 10년이연 변한마고 했는데， 

韓國自然保存協會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였으니 새삼 세월이 빠듬을 느끼게 한다. 

1960년대 초반만해도우리나라는 국민생활의 

빈곤파 인구의 급격한 증가， 그러고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겪는 동안에 모든 자연은 옛 

모숭 (금수강산)을 찾아 폴 걸 없이 계속 황 

폐의 일j료를 걷고 있었다. 그러기에 1963년 

10월에 우리 나라블 방문한 국립공원에 관한 

국제 석 전문가인 W.J. 하아트씨는 한국의 여 

러 지역을 돌아 본 보고서에서 다음파 같은 

말을 한 바 있다. 한국은 현재 2.8%의 높은 

증가율로 인쿠가 늘어가고 있으며， 농민은 

자신의 고장을 떼나 都市로 집중하고 있어 

도시는 지냐치게 팽창하고， 도시 주변의 자 

연운- 대 부분이 파괴되어， 과거의 ‘'The land 

of morning calm"은 ‘'The land of the me­

ss from the night before"로 변해졌다고 흑 

평했다. 

이 러한 상황에 서 1963년 12월 24일예 뜻을 

같이하는 20여명의 학자들이 서울대학교에 

모여 “韓國 自然 및 自然資源 保存 學術調뿜5 

칭Hl 會”란 긴 이음의 창립총회를 갖게 되었 

냐. 이 것이 현재 韓國自然、保存陽會의 창럽 

이 되며， 우러 나라 강산의 더 이상의 황폐 

블- 막을 뿐 아니바 금수강산의 옛 모습을조 

속한 시일내에 되찾아 보자는테 목적을 두었 

姜 永 善
(本協會 理事)

다. 초대 회장에는 그 당시 고려대학교 교수 

였던 故趙福成박사가선출되었으며，부회장 
에 는 중앙대학교의 李德鳳 박사와 본인 (서울 

대 ) 이 선출되 었다. 막상 자연보존에 관한 회 

는 얀들었지만， 그 당시는 우러나라의 정 

부나 사회에서 이해와 호응올 해주지 않아 

예산을 얻기가 불가능했으니， 자연 이 회는 

별로 일을 하지 뭇하는 동안에 세월은 흘러 

2 년이 지냐갔다. 1965년 8 월에 다시 총회 

를 개최하고 상기 회의 이름을 ‘韓國自然保存

委員會 (The Korean Commission for Con­

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

ces)"라 개칭했으며， 동서에 사단법인체로 

둥록을 했다. 이 회의에서 본언은 이사장(회 

장)직을 맡게 되었으며， 1974년까지 약 9 년 

간 본회를 이끌어 왔다. 

내가 한국자연보존위원회의 책임자로 일하 

는 동얀에 가장 추억에 남았던 일은 우리 나 

라 바무장지대 (DMZ)부몬엘대에 대한 2 년 

간에 걸친 韓美共同 학술조사연구라고 하겠 

다. 그 당시에 미국 學術院 太平詳:委員會 위 

원장이며， IUCN (국제자연보존연맹) 총재였 

던 친한파 학자인 H. J. 쿠릿지 박사는 나와 

오래천부터 친한사이였마. 그가 1965년 11월 

3 엘에 내한해서 서울대학교에서 명예이학박 

사 학위플 받게 펀 것이 계기가 되어， 우리 

나라 DMZ부근의 생불학적안 조사연쿠에 판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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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갖게 되였으며， 그는 한미공동 연쿠가 

추진되도록 적극 힘써 보겠다는 말을 남기고 

귀국했마. 

우리는 쿠릿지 박사의주선(주로 UN군 접 

촉)으로 그해 12월 20일부터 3알간에 걸쳐 

장차의 DMZ부근 학술조사를 위한 예바답사 

를 갔었다. 그혜 참가한 분은 崔基哲 · 金遭

敏 · 洪淳佑 · 尹一炳교수 그리고 본인둥 5영 

이었는데， 나로서는 이 때 처음으로 DMZ를 

살제로 볼 수 있었다. 주로 서부전선의 미군 

이 주둔하는 지역파 국군이 있는 지역을 돌 

아 보았는데， 그 혜가 겨울이라 무성한 초목 

은 직접 보지는 옷했지만， 대개는 학술조사 

를 위한 적지임을 확인할 수 있였다. 

1966년 초에 쿠릿지 박사로부터 우리나라 

DMZ부곤일대의 학숭조사연구블 위해 얼단 

스미소니안연구소와 이야기가 되었으니， 그 

해 5 월초에 마국으로 들어오} 달라는 연락 

이 왔마. 좀 더 자세하 말한다연 그것은 마 

음의 3 가지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초청장 

이쉬， 일체의 바용은 이 국무성파 스01소니안 

연구소가 공동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1) 4 주간 미국 내무성 국립공원처와 미시 

간대학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립공원 및 

자연보존 행정에 판한 단기연수(국제적안)" 

를 이수하고， 

2) 1 개윌간은미국워싱돈 D.C. 에 있는 

스미소니얀연쿠소블 방문하여， 二l곳 생물학 

자들과 한국 DMZ에 대한 공동연쿠계획을 

협의한 뒤 계획서를 완성하며， 

3) 끌으보 7 윌초에 약 1 주얼간 즈위즈， 

루션에서 열리는 제 9차 IUCN총회 빛 제 10 

자 기술회의에 참석하라는 것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회로서는 내가출발 

DMZ연구 예 바넙 사(1965. l2. 21) 
좌로부터 本人， rH4\哲， 씻(팎에， 운쩔歐， jt --뼈 1洛 쳤휩 

” 
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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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천에 전문가를 동원하여 한벤쯤은 DMZ 

를 가보고，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냐고 판 

단하고， 서울신문사의 후원을 얻어 내가 도 

미하기 직천에 DMZ서부에 위치한 “판축골” 

일대의 학술조사를 살시했다. 이것이 본회로 

서는 DMZ에 대한 제 1 차 조사이며， 본인이 

단장이 되 어 30여 명의 학자를 연송하였는데 , 

이 혜 처음으후 DMZ부근 엘대의 生物相의 

개요가 밝혀졌다. 연구비 지출에 팩이니-각박 

했던 그 l강시어l 우리들의 연구사엽융 이해하 

고 지윈해준 서울신운사 사장(그- 당시) 張泰

和씨에게 심섬한 사의블 표한다. 이 조사에 

서 얻은 사진파 간단한 데이터는 내가 미국 

으로 갈혜 자료로 지참했다. 

국립공원 및 자연보존 행정에 관한 단기연 

수는 두번째로 설시하는 것으호， 얀의 2 주 

간은 미시간대학교 자연보촌대학원에서 세미 

나의 방법으로 전챙하고， 그것이 끌만 뒤 남 

은 2주간은 미국의 국립공원 및 자연보존지 

역들을 섣제로 시찰하는 순서로 되어 있였다. 

쿠릿지 박사의 덕택으로 좋은 경힘을했으며， 

그 만기연수에서 얻은 바는 그 뒤 내가 본회 

를 이끌고 이 나라의 자연보존 사엽윤 추잔 

하는데 많은 도웅이 되었다. 나는 연수가 끝 

난 뒤 바로 워성단 D.C. 로 가서 스미소니얀 

연쿠소를 찾았다. 즈二[1 1소니얀에서는 약 1개 

월동안에 걸쳐 생태학부씌염자인 H.K. 뷰크 

너박사와 우리 DMZ부근 열대의 생울학적안 

연구계획서를 작성했다. 우선 2년간 본연 

구를 위한 기초소사연쿠플 따국 학자들과 공 

동으로 추잔하기로 하고， 예산(약 12만 달러) 

은 미국측에서 부맘하고， 연구 언원은 주로 

한국측(한국자연보존위원회)에서 동원하기 

로 하였다. 이 기초연구계획이 원만하 추잔 

될 경우 계속해서 5 년에 걷친 본연구에 들 

어가기로 했다. 

단기체류( 2 개원)이기에 그러했겠지만 이 

q 
나
 

1 
i 

여행에서 願空췄이외에 체듀 111조로월 1.500 
달러블 받았마‘ 특허 워성톤에 머무는 1 개 

월은 스미소니안연쿠스의 추천으로 시내 교 

통이 펀한 곳에 있는“코스모스 클럽”이란호 

텔에 유숙했다. 이 호텔온 미국의 어느 지질 

학자가 주옹이 되어 만들었다하며，아무나자 

유룹게 투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학자들 

만 투숙이 가능하며， 외국인의 경우는 호탤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세계적안 학자로 

안정을 받아야 들어칼 수 있다. 운영위원회 

는 미국의 일유 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사가 엄격하여 그 당시 똥양학자로는그곳 

에 체류하기가 펙이나 힘든다고 했마. 정년 

으로 퇴직한 노교수뜰이 이꽂에서 조용한 시 

간을 보내며 책을 보고 원고룹 쓰븐데 적합 

한 환경을 이루고 있음을 보았다. 냐는 과거 

에 수없이외국에 강다왔지만 야와같은 일 

은 나의 평생을 통하서 받은 최고의 매우였 

다고 생각된다. 

즈마소니얀연구소에서의 스케줄을 끝맺고， 

6 월말경 IUCN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스위 

스로 헝:하였다. 스위스의 부션은 背IU臨湖

의 아음다운 도시이다. 유영한 알프스의 고 

령이 평풍파 같이 도시의 한편쪽윤 둘러싸 

고 있으여， 다른쪽에는 여라 湖水가 잇따라 

있을 뿐 아니바， 자연야 잔 보존되어 깎으로 

아릎다운 휠觀을 이루고 있음을 보았다. 본 

인은 IUCN총회기간 중에 우리 나라 자연보 

존위원회블 IUCN의 회원단체토 가입신청서 

를 제출하였으며， 이사회플 통파시켰다. 그 

당시에 IUCN의 회 비는 연 50달러인데， 내가 

개인적으로 지불했다. 

이렇게 해서 3 가지 공석인 임무플 별 탈 

없이 끝 마치고 7윌 10일경 귀국하였다.D 

MZ에 대 한 1 차년도 가 초조사연구는 1966 

년 10월부터 시 작되 였다. 13개 분야에 결쳐 

30여땅익 학자(연주원 몇 연구조원)들이 동 



냐는 그뒤 15년 이상이나 지난 오늘달에도 

만얼에 무장공비 가 침푸하지 않았다연 어 떻 

게 되였을 것인가를 가끔 상상해 보기도 한 

다. 만일 그 연구계획이 순조롭게 낀전되였 

다면 오늘의 우러나라 생물학계의 관도가 펙 

이냐 달라졌으리라고 믿고 있다. 

DMZ에 대한 연구는 중단되였지만 그 뒤 

자연보존 사엽은 크게 정부의 호응윤 얻게되 

어 , 티 然、保護憲章이 선포되 었고， 자연보 촌협 

회도 상당한 액수의 기급이 조성되어 매년 

착설하게 연구조사 사엽을 추진하고 있으니 

다행한 일이라고 하겠다. 口

흔 보 염 

원되었다. DMZ 란 특허 최천땅이기 혜문에 

그 지역에 출입하는 수속도 복잡하고， 상당 

한 위험도 항상 짜르고 있었다. 그러나 약 2 

년 (1966. 10-1968. 8)에 결쳐 계속된 이 연 

쿠조사기간중 별 사고없이 추진되었던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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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원 및 연구조원 여러분의 각별한협조와 

군의 적극척인 지원이 있었기 혜문이라고생 

각된다. _"2런데 1968년 1 월 21일에 이북에 

서 무장공비 30여뱅이 청와대 근처까지 침투 

하는 불상사가 생기는 바람에 DMZ에 대한 

조사연쿠 계획은 중단되고 말았다. 침으로 

애석한 얼야다. 

펀， 이 러한 얀호군락의 밑바닥에는 사상자， 칼 

퀴 덩굴， 개사상자， 조개풀， 꼭두션이， 씌뜨기， 

닭의장풀둥의 r앙위식물이 섞이에 나서 큰키나우 

와 작은카나무들을 혀 받쳐고 있으연서 경작지 

의 재배식물이나 황무지의 장초둘파의 사이에 

일종의 완충지대블 이루고 숲의 땅바닥야 유살 

(流失) 또는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의 구실올하 

고 있마. 이 러한 식물군락을 소매군락 (Saumge­

sell schaft) 이 라고 한다. 

근래에 눈부신 고속도로와 신작로의 개설 또 

는 인공햄의 축조사엽둥은 수많은 숲을뚫윤수 

밖에 없으며 이 해에 난도잘올 당한 숲들은 그철 

단연을 노충시키고 있어 마치 숲의 치부를들어 

내 놓은듯 싶어 서 민망스러운 폴골이 다 이 러한 

볼품없는 노출연에는위에 C날거한 식물중에서 현 

장의 식생에 얄맞는 얀토군락파 그에 짜르는소 

얘군략을 골라서 인위척 o후 정착을 시켜 줍으 

로써 깎인 숲의 가장자리를 고쳐 주어서 숲을보 

호하고 한현，볼품이 없어 졌 연 숲의 경 판을 돋보 

이 게 할 수 있 다<鄭 英 뭇〉 

.토막지식. 

고속도로변의 깎인 숨을 회복시키는 

만토군락·소매군락 

큰키냐우가 않야 모여서 상고 있는 숲은 깅 

이나 경작지짜위와 안정할혜 경제를 이루게 마 

켠이고 이혜에 숲의 가장자펴 (林緣)에는독특한 

식물군락이 이북 되어서 숭을 보호하는 구실을 

한다. 

즉， 큰키나우플로 꽉 채워져 있는 숲의 가장 

자리에는 작은키나무들인 붉냐무， 창구밤나무， 

누리장나무， 예덕냐무， 산뽕냐무， 밀나불， 참뱃 

잘냐우，닥총나무등이 자리블 차지하고 이위어l 

최， 머루， 가마귀머루‘ 겨1 요등， 참으아리，환성 

덩굴， 으릎덩굴， 딸손이， 으릉덩굴， 거지덩굴 등 

의 녕풍식물들이 열기 설기 영켜 있어서 필요 

이상의 바람이·나 또는 짜가운 직사광션을 막아 

주어서 숲속을 짜뜻하고 서능하게 유치해서 숲 

을 보호하는 쿠질올 한다. 이러한 식물군락을 

얀호군 락 (Mantelgesell schaft) 이 라고 한다. 한 

4 
4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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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뿜t행域의 開發과 保存

우리나라는 三며i야 바다보 둘러싸여 있고 

山이 많아 옛날부터 많은 사랑뜰이 바다에 

가까운 곳에서 성아왔다. 사람줍은海t1~에서 

魚貝 • 海薰 · 소금등 海굶物윤 엔어 식량 ó 루­

하였을 뿐만f아 야-니라 해안과 해얀 사이블 

海路로 오고가고 하기 도 하였t:~. 우러 나과의 

歷몇上 海願윤이 우 <.cj 의 싼}上뜸을 괴 롭힌 것 

도 主로 海f한地域에서였마. ój 넣듯 우리 l\!; 

族은 옛부더 바다와 밀접한 관셰플 맺으 며 

1=.活해 왔다， 

평今 國士開發 t 자연환경의 변화가 가장 
많이 알어 냐고 있는- 곳이 바로 海받Jill域이 다. 

요 며철 사이에만 해도 「鎬i'[ýnJrJ .둑의 웹王 

式J. r뼈南海t류 대규모 간착 .86년까지 6 萬

8 千정보 農地조성」당의 ril: !f+가 일간신문에 

설렸였다. 영챙난 자연 파괴가 해안지역에 

서 자행되고 있으며 꾀海 k- 船船 또는 {선썩:’ 

으로 부터의 펴梁源 혜문 심하게 오엽되어 

가고 있다. 

筆열는 선 nl *;tt 제 38호(1982년 5 월호) 

에서 「海f읍地城 保~{r=의 횡찢性」이라는 題 F 
에 「우러나라 海하F地域의 .l1성f뺏젠} 特徵 J. r海

t합地域의 '!::物 4섬」， 「海 ti~:j빵域으l 파파 9~ 오염 J ， 

「對策」을 간략하쩌 遍파한 바 있다. 이벤에 

도 이와 유사한 문제이시는 하자만 가능한 

대로 중복←&- ~11 하면서 겐→냐너 구체적프로 이 

문써플 다J츄어 복까 힌다. 

金薰洙
(서울太學校 動物學科 敎授)

t바界的언 動I혀 

1980년 7 월 24일 휠國政府는 「西紀2000

年의 地球」블 발표한 바 있는데 二l 한 부-분 

으로서 다음파 같은 해 양 환경 어| 판한 {석容 

이 뜰어았다. 

it世R界으의ì j人、 fJ 7가+ 증가 

고과} 쩨 口域의 經濟!짧發을 촉전하게 된아. 工業，

農業 및 /主活排*-'료 말0] 암아 생기논오염은 

淡水系에서 시햇하는 士木:c事와 더불어 C연 

안 수역에 서의 세i物牛j훗1J에 좋지옷한 영향 

을 주게되어 水塵養植을 밴해한다. 森林이 

계속해 없어지 변 씨口域 · 三쩍洲地帶 그러 

고 그 안캡 ?'LH윤 大~훤關어1 환경 파괴 석 안 微

細핸子의 Jff.:積뚫이 증-가핫 것이다. 에너지와 

판련된 오염원 -1-ìì버랬化水素 · 放射性物質·

憐熱-의 海j’f에로의 유업량이 증가할 것이 

며， 또 각종 金屆의 生j훤이 증가함에 짜라 

연안역에 」뜰어가는 有 r효廢棄4썽 -"1 양도 증가 

한 것 이 냐. 浚i영과 深海f웹發은 압H윤과 外洋

의 '1:態系릎 파i’}할 젓야다-‘」 

해양 환경악 파꾀나 그 오 C녕 문제가 거판 

된 잣은 [ì'f.今의 엘이 아니냐， 美國政府가 。1

련 보고블 하게된 것은 ;ι)늪이 문쩌의 深刻

性을 인식하고 풍期的對策←융 서l우기 위해 근­

거 있는 據測을 해야했기 때문아다. 이것은 

해양 환껑 파괴나 오염에 대한 j않샌fì':kJê어l 

r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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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意思表示의 한 예이 t+. 美-國에서는 셔 

미 商務省 海f윤地帶管f떤廳석 1972년에 制걸 

된 海뿔地帶찰理法에 ‘셔 ~l. 海F감地需의 自然

資3형을 f풍:護 • 復7c하는태 힘 쓰고 있냐. 1975 

년 현채 35영 의 평F‘i家와 1， 200;萬~의 §옳헝: 

으로 海f붉地帶 管탤→ ~j훤L inJ 디趣難處 감웹~ , 

海f융避難 섭’劃 등윤 셔! 우고 있였냐고 한나 

(자연보존 제 4 1:<ε p.23에 서 연용)‘ 

한편. 국제적으로는 國}청摩앙뚫평웰 (U 

NEP) 의 海域닙劃ðl i'김→ :삿사 있다， 이 7H 

획 의 根源은 1972년 UN의 주최하색 Wl711 

국의 f~表플삭 ...:r_ 안 가갚 L11 스수;→-흉꽁→c까 서 7!] 

최되 였던 第 l[i피 國際)、없H웠펙햄議어1 셔 찾 

을 수 있흐 9. 주체적얀 제책픈 1975년 地ψ
海에 서 시작된 이←후 1982녁까 ;.:1 칸두 8 7H !t:J 

域(;.:]중해， 흥해‘ 구쐐 01 프 ;.:1 션， 카2-1 브책 

역， 서아프펙카 해역， 놓아시아 체약‘ 동 닫 

tcH 형영， 서남f1l 5녕양)에서 發h'. 했1:\-. UNEP 

의 海洋問많에 도천하는 얀안 평xlllt은 CD 海
F￥~{Ij梁의 "-i 체와 y따(f資폈으1 f~~딴오f. :원;탤틀← 

위 한 國P헛的 또쓴 }원쇠값싸 짧;는， 指針. fI웅!짤 

으1 촉진 (2) i칭앗 빛 jÞ :fi<)~잦縣으ì f양싼쉰f품 

海~li잔했고~ #<Jth1v댄으1 J. 사 El i3 사 냐， 
해 역 계 획 으lfi 勳펴뽑II에 는 _12 정 

價 (2) f젊境管f떤 호 h 뚫익 3 가 "<1 

포함펀냐. 환 성 :!} ?} :r 한성 운:<11 으1 

- Hì-

짧， 影쩔의 唯자Z파 퓨j휠괄 포함하여 각국의 

윤 유지하연서 효과석으로 이용하기 위 

한 政策立1월윷 하는 기 초적 인 情報로 서 펄수 

석야다. 환경판더는 지역적안협녁윤펀요호 

많흔 사항， 즉 生物資jF; 의 {il뿔的 聞發，

펴生할 수 있는 에나지 자원의 이용， 水資源

판랴 P/상 i“ 등을 포함한다‘ 지 원광책으로서 

간 행동-계획 수행의 體떠J !'t~연 책임자연 國 tL

機!짧이 충 분삼 팎동할 수 있게 되’|練 ·敎育「을 

포항허-σ4 판JL한 技 i~j(J성 助블 얻을 수 있 

꾀 한냐 ‘ 이 야 있탄 선1:界的 또쓴 地域f애인 

協1)擬梅뜰 이흉하는 7，3-'우도 있고. 펼요에 

‘셔 i~f 특별한 71 구룹 만을- 수도 였냐. 

fL{;:의 짧핸廳編 (1981) 짧J월입꿇의 「海 f윤 

익 뼈방과 :2 利用」 항목에 따르 띤 [3 本에 

셔 -f:' 1978 년고1. 1979년의 양연도어! 결쳐 海델 

調환가 젤서도1 였다- 여기서 海헤이라 함은 

그낌 l 의 ìl’線파 ::l 근땅을 만한다. 1每 t늙調 

lf어}서는 해얀~설:- T.n=物익 션치상향에 따라 

(1) fJ 然2월 tff(해얀어1 T.fF物이 없쓴 海t감)(2) 

'rfl 싼海삽석댐밟1f'암얘 J → [f'f物이 없지만 後

~조간대의 tl~ 그츄어1 았으며 파도의 영 

식접 만는 육 ;.:1 -에는 Tft物이 있는 

펴 t란) 人 L [Îljf}': I 조간대에 [作物이 설치 

뇌어 있1: jiJ 망}의 3 가 ~I 보 구분하고 각[;( 

/샤 91 쇄 얀 펴 7Æ:長:， fl1-셔k， 담 111 HJ λ의 띠-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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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然ilH담 

소 固 | 自센싸l'앙 
32 ,170 km 1 59.0% 

/ / 

<$:土四옮 I .^^n/ IHon/1 1 49.0% 115.6%1 34.1% 

Ml3% 

F1% 

18,668 km I I - I 

짜 京 뺑 jI,!;J 11 85.7% 
775 km 1 % 11 

2.4% 

그런 2. r1本 海닮의 現狀

性 및 사람들의 利用狀況을 조사하고 있다. 

이용상황에 대해서는 海뿔과 그 앞에서의 演

業이냐 感樂活動을 위한 이용을 散榮， 海水

洛， 千i朝時에 갯 펄에 서 魚貝를 잡는 일， 낚시 

질， 採集， 網薦、， 養植演業으1 7 가지 이용 형 

태로 나누어 조사하고 있다. 

*國的으로는 해안의 총연장 32, 170km 중 

自然悔뿜이 59.0% , /t=0 然海f윤이 13.5%, 

人工海뿔이 26.7%를 차지하고， 東京편의 경 

우 人[海뿔이 압도적으로 많다(그럼 2). 

本 士四島 Ut海道 · 本↓11 . 四國 • 九州) 의 해 

안에 서 사람이 불가의 물이 드나드는 곳까지 

자유보 들어 갈 수 있는 해 안은 全海f풀의 68 

%이며， 자연해안에서 42% , 반자연해얀에 

서 92% , 인공해안에서 32%이다. 자연해안 

에서는 단애가 않고， 인공해얀에서는 공장 

등이 있어 人I的으로 들어칼 수 없게된 곳 

이 많다. 梅품의 利用狀況을 보연 해수욕이 

나 간조시의 어패잡기에서는 자연해안파 반 

자연해얀의 각각 40%와 70%이고， 산책이나 

낚시 절에 서는 자연해 얀파 반자연해 얀의 90% 

이상， 인공해안에서도 80%가 이용되고 있 

다. 자연해안에서는 낚시질의 이용밀도가높 

고， 반자연해안에서는 산책， 해수욕， 건조시 

의 어패잡기 의 말도가 높다 r담然條件이 상 

당이 뽕、化되어 있는 人 E海뿜에서도 낚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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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잭둥에 서 상낭허 밀도가 높이 이용되고 있 

음은 사람들의 해안과의 캡촉에 대한 欲求가 

매우 강함을 말해주고 있으여， 이 점에서도 

보다 다양한 이용의 가능성을 지니는 반자연 

해얀은 사람파 가까운 해안으로서 큰 구실을 

마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L Þ: n 1'&、海뿜은 
人 r이 들어 있기는 하지만 사망파 바다와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장소안 빽 

間帶가 더然 대로 남아 있어서 이 漸間帶의 

保송r이 강하게 要求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 

으리라」고 結論이 지어져 있다. 얼른 보면 

거의 常識에 가까운 結論안데도 주먹구구식 

이 아니고 쿠체적인 調흉結果를근거로삼고 

있음을봉 수 있다. 

이 環t옳f:':l 밤에 는 「海운펀梁의 現況파 對

策」이라는 節이 들어 있는데 여기서는 海洋

펀梁의 생況， 海洋t당梁防止對策， 海洋펀梁의 

몫도視와 團束 狀況， 油獨혐害補慣對策 둥을 

다루고 있다. 또한 이 白휩에는 「懶戶[선海의 

環행保全對策」 이 들어 있는데 1973 년에 「懶

戶內海環뚫保全臨11;￥惜置法」이 제정되었고 그 

후 「願戶|석海環행→保全特別惜置法」으로 改正

되어， 이 法에 따라 總감的인 施策이 進行되 

어 왔다. 對策 中에는 「自然海협保全地區制 

度의 實施」가 들어 있다. 이와 같이 문제 가 

많은 特定海域에 내해서 特別惜뚫法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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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펀 터 本에는 海中公園制度가 있어 서 19 

70년 이래 1980년까지 사이에 國立公園에 27 

地區， 國定公園에 30地뭔， 합계 57區 2, 385 , 

300ha의 海中公園이 지정되어 있다. 이 면적 

은 日本의 27개 국렵공원 (2 ， 020， 573ha, 국토 

연석의 5.35%) 파 51개 국정공원 (1 ， 147 ， 201 

ha, 국토연적 의 3.04%) 총면적(3 ， 167 ， 774ha， 

국호연척의 8.39%) 의 75.30%를 차지한냐. 

덤然公園에서의 自然、保護策이 여러가지로강 

쿠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自然保護의 오랜 전통과활발한활동올자 

랑하는 英國에서 r2 차대전 후 가장 큰 엽적 

의 하냐는 냄륜계획이라고 불리는 海F륜線保 

護';1 랩j 의 성공사례이다. 바다가오염되고海 

뿜線이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하고 해안의 자 

연마보존을 위해서 1945년부터 200만 파운 

드의 모금운동융 벌인 결과 1973년에 드디어 

목표액을 달성함으로써 307때의 해안션을구 

잉하여 영주허 보존하게 된 것이다. 이미 소 

유하고 있던 해안선을 함치연 589km를 헤아 

리게 되었으며 이것은 잉글랜드·웨얼즈 • 北

아일랜드에 서 1훈廢되 지 않은 수려한 해 안선 

1 ， 577km의 약 1/3 에 해당되는 것이다J ( 자 

연보존 제42호 p.20에 서 안용) . 

스웨덴에서는 1964 년에 담然保存法이 公

꺼i되 었으며 1974년에 改lE되 어 海f윤保護를 

위한 條文이 삽입되 었던 바 그 내용의 한가 

지는 「海뽑線 물가에 서 |셔陸으로 300m 以內

에는 原영IJ的으로 아무련 건축도 할 수가 없 

고 100m 以I석에는 절대금지사항으로 한 것 

。l 다 J (자연보존 제40호 p.21에서 인용) . 

위에 적은 몇가지 예는 종국적인 목표는 

같지만 내용은 서로 다른 것이어서 우리나라 

에 서 海뿜地域의 開發파 保全 문제를 다룰혜 

좋은 잠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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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의 행j뿔 

우러나라의 海댈地滅은 여러가지 끼~ÍlH훈 

한 人 1:(1'')언 活動 즉 子抗， 理-立， 港灣建設，

L業團j也建設， tnJ rl 둑建設， 原子力發電所建
設， 道路I환， 骨材採取 둥으로 말미암아 기 

계 적으로 파괴되고， T業I發棄物， I發熱， 船船

廢1!ÌI 둥으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있다. 

우선 우러나라의 海뿜을 가장 크게 변모시 

키고 있는 子拍을 살펴보자. 우러나라의 西

南部는 리아스식 해안을 이루고 섬이 많은데 

다가 水深이 양고 千滿의 差가 크므로 千廳

地 즉 꽤間帶의 벼i積이 바교적 커서 西 . 1협 

梅 천체에서 6, 575km2 (이중 京驚·忠南·全北·

全南 • 慶南 海域에 서 3, 905km2 ) 이 다. 그래 서 

이곳에는 예천부터 千표事業이 실시되어 왔 

었는데 1970년에 農業振興公~rt가 發 1.Ê된 이 

후 사엽이 加速되어 왔다. 그동안 界火島地

뭔， 榮山1-[流域 第 2 段階地뭔， 揮橋川地I짧 

에 서 만 121 ， 5km2의 간척 에 의한 農士가 造成

되 었다. 처음에 言及한 日 刊新聞의 6만8천정 
보는 약 674km2이다. 國土가 좁은 우리나라 

로서는 1二 1'，[Î은 불가피한 것 이고 674km2 라는 

연척은 인근 해역의 연적에 비하면 벨것도 

아니다 그러냐 千花으로 말미암아 西·南海

뿔 특유의 地形이 크게 변모되고 조간대의 

生物들은 서식처를 잃어가며 인근해역의 生

態系는 심히 교란되어 治뿜海域의 높았던海 

洋生物의 生塵力이 크게 떨어진다는것을우 

리는 注目해야 한다. 

仁川 · 半月 · 木浦 · 麗J 11 • 馬山 · 쏠LlJ . 틴 

濟 · 溫山 • 薦山 • 浦項 둥지의 工業團地가기 

계석으로 海뿜을 파괴하고 바다를 오염시킴 

은 설명할 必要조차 없다. 

原子力發電所 古뽑 1 號機(경남， 1978년 4 

월에 가동시작)와 月城 3 號機(경북， 1983 t관 

6월에 가동시 작) 는 이 마 가동했고 암으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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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 L~덤發{îjf究~j~ δ1 1981 년에 마렌한 「쩍 2 

Ì')~國 :1-.*:;, (ìi쐐發，\1 폐 (향) 1982 - 1991J 익 「‘f}

책 i 

è1 

삭’ 1센域으l 삽-웹」 항-봇 은 h: 운상 8, 70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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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 이 르는 시J 펴짧해1펴은 으 I J:껴 꽤어l 

에 한 (! 然 人文I’tJ감1 ↑:펀 엉!펀하여 ;;t 觀，

!J~ '(f .양f양 1~ü!'J안 Îfíli iM에 서 F:J며따으jξ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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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라 나라 if'l렁 했 fHìr~t~; 원{j J엔 환어l 사 f 셔 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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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自然保存聯盟 (IUCN)制定

精貴 및 危機植物基準 解義

鄭 英 昊
(서울太 植物學料 썼授) 

*橋는 The Biological Aspects of Rare Plant Conservation (Hugh Synge, 1981)의 附
웰 3 (pp.531-540)을 짧챔譯한 것이다. 

本橋에서 總滅， ‘納滅’， 總滅 뽕으로 같은 며표가 각각 마르게 印빼된 것은 原著者‘

의 ‘쉰、圖]에 따른 것으로 敵뱃的인 의미호 사용했을 경우에는 紙滅호， 폼휩에 의해 정의 

된 의미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純滅’로， IUCN규정에 따른 의미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維滅로 印빼하였 다<廳輯홈 註〉

F줬y 

「레드 데이다 북 • 카테고리」는 國然딩然、保 

存聯盟이， 野性의 生活場所에 잘고 있는 個

個의 生物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威督의 정 

도를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것 

은 植物相파 動物相 모두에 대해서 사용띈다. 

아래에 이들 「카테고리」들의 定義와 附加的

언 內容 및 實例를 보여주는데，이것들은 植

物學者들이 利用함에 그 意味를 明願하게 이 

해시키기 위해서이다. 

1. 總減 (Ex) Extinct 

이 「카테고리」는 그것의 典型的인 떼生場 

所와 기타 사는 것으로 알려진 곳， 또는 있 

플법한 곳에 대한 반복석인 調흉후에 野生

的으로는이미 존재하지 않는것으로알려진 

生物揮들에 대해서만 사용된다. 國際 i겨然保 

감:聯많이 설영한 것처 럼 이 것은 野生的으로 

滅稱되 었으나 我培 또는 關育으로 알아 남은 

，t:_物種도 포함한다. 우리의 解釋은 rSmith­

sonian Insti tutiα1J의 “美國에 서 1원;機에 처해 

있고 威督을 받고 있는 植物種에 대한 報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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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써1 따른다. 

2. 危樓 (E) E빼angered 

~滅의 1호險에 빠져 있고， 그 根源的안 훨 

因이 계속 작용한다연 生存이 쉽지 않을 것 

같은 分類群들. 

生存휩의 數가 危急、한 水準으로 강소되고 

있거나 그들이 ￥낀滅의 危機에 직변하게될 정 

도로 生活場→所가 極-度로 감소되 어 있는 分類

群들도 여 기 에 포함된다. 

이 것은， 人間에 의한 危齊이 있든지 없든 

지 遺f떻fj':J인 多樣性의 缺￡으로 交혐E의 機會

가 不可能해 질만큼 極度로 적 은 1빼休群을 가 

지고 있는 .生物種을 포함함을의미하는것으 

로 해석된다. 

사랑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낭떨어지 곧 

人&해l 의한 어떤 危齊도 있을 것 같지는않 

으나 沙洙로 인하여 전체 個밟群이 제거될 

수 있는 그런 場所에 갈고 있는 多年生 植物

로서 그것이 100個의 標本으로 감소해 있는 

것은 하나의 보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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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服꿇 N) Vulnerable 

根源的인 要因이 계속펀다면 가까운 未來

에 危機(E)의 「카테고리」에 속하게’되기 쉬울 

것으로 보이는 分類群들. 

과도한 利用， 生活場所의 지 냐친 破壞， 또 

는 다른 環境的안 樓亂 혜운에 個#群의 대 

부분또는 全部가 감소되어 가고 있는 分類

群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 성상치 않을 정도 

로 고갈되고 있고 풍극적인 安全이 아직 보 

장되지 않는 個#群이 된 分類群들， 여전히 

풍부하기는 하나 그들의 천 영역을 통하여 

아주 해로운 要素들로부터 위협올 받고 있는 

중인 個#群이 된 分類群들. 

4. 橋를 (R) Rare 

현재 危機 (E)냐 服弱(V)에 속하지는 않으 

냐불얀스러워 보일 정도로세계척으호적은 

個休群올 가지고 있는 分類群들. 

과거에는 「카테고리」 ‘橋貴 (R) ’와 ‘範弱

(V) ’은 종종 혼돈되어 왔거나 위험한 상태 

에 있는 生物種에 대해서 일률적으로증가하 

는 危督의 種度률 쿠분해 주는 단순한 段階

들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두 「카헤 

고리」는 바록 똑같이 ‘危機 (E) ’의 「차테고 

리」로 될 수는 있으냐 根本的으로 다른 상황 

에 있는 植物의 상태를 냐타내고 있기 혜문 

에 사실은그렇지 않다. 

‘橋貴 (R) ’ 種은 世界的으로 작은 個#群을 

가지고 있으냐 이며 알려졌거냐 直接的인威 

齊 아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위험해잔 

것이 아니라 個休群의 크기가 작기 혜문에’ 

불얀스러워 보이는 것이다. 그것은 매우 制

限된 分布를 보여준다. 이를테연 그것은 어 

떤 작은 섬이냐 하냐의 산에 대해서만 고유 

한 것알지도 모른다. 그와는 달리 分布가 넓 

다 하더라도 그것의 生活場所는 극히 制限되 

-21-

어 있을런지도 모른다. 위험 (ris때과 위협 

(threat) 의 차이는 다음 한 가지 실례로 잘 

설명펀다 : Cyclamen minabile (써크라벤의 

일종)는 현재 南「터어키」의 「무그라 {Mugla)j 

와 「이스파르타 (Isparta)j 鷹接地域에서만 

찾아지고 있으나 특별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았다. 그러하여 그것은 

‘橋貴 (R) ’한 것으로 分類되고 있다. 그러나 

그식물의 球根 50， 000개체가 널리 퍼져 있 

고， 또 많이 경작되고 있는 Crocus neapol­

itanum(싸프란의 일종)으로 誤認하고 있는 지 

방 採集者들의 손에 파헤쳐져서 팔려고 내 

놓아졌다.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있을 뱅 

하지도 않은 운명을 예견하지 못했다. 

또 다른 보기를 들어 보연 「브라질」에 Sa­

lvia saxicola(째꽃의 일종)와 Trip앵andra 

(트리포간드라屬)의 新種， 두 植物이 있 

는데 이둘은 「브라절리아」 가까이에 노출되 

어 있는 작은 석회암지대얘 제한되어 자라고 

있다. 그둘은 直接的인 威齊 아래 있지는 않 

지만 엉뚱하게 불걸한 火%나 採石파 같은 

開發行짧률에 의해서 전멸되어 버 릴 수가 있 

다. ‘橋貴 (R)’種을 정의해 주는 中心語는 그 

둘을 위한 積極的인 保護는 훨요하지 않지 

만 農흙的언 生存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감시 

해야할 필요가 있다. 

觸貴 (R) ’와 ‘橋貴 (R)도 危機 (E)도 아닌 

것’ (‘nt’- 아래 참조)의 區分은 어렵다. 다 

음 要素들을 고려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지 

도모른다. 

1 ) 分布地域 Area of distribution 

Bidens hendersonensis(가악사리 ·도째 1ol] 

바늘의 얼종) • 이것은 太平洋에 있는 「헨더 

선」島(약 30km2 )에 교유한 것으로 ‘橋貴 (R) ’



〔셔\44.~~ 1983. 12J 자 연 보 존 

에 속한다. 이 뻐物관 성 찬체에 흡어져 있 

고 /]:.감에 매한 협은 거의 없냐. 다-펀→ 한 

판으호 「크염}타」섭 (센 25Okm, 걸 01 )에서 년 

iòj 퍼져 있고 흔하게 볼 수 있는 Cyclamen 

creticum (써크라엔의 다릎 한좀)괴 「바레아 

릭」성 (걸이가 한편에 서 約 90km이고 나갚 편 

에선 원) 40km임)에 매우 많이 있손 Crocus 

cambessedesii(싸프란야 마흔 한종)소 ‘nt ’ 

이 다. 이 들 세 핸 좋에 서 어 느 것 jr 크게 줍 

어둡지는 않았냐‘ 

상씨j Jt!!JLs<슬 고려힘← 때는 역 시 附{~햄의 

度도 C닝둔에 둔어야한다 Bidens는 ‘짜l 원 
(R) ’에 속한다. 그러나， 만약에 「헨더선Jt， !j 

를 優h하고 있어서 地햄이 대 부 분←룹~ 차지하 
는 고유한 윈木이 냐 蘇木이 있다띤 二l 쩔 

‘ nt’호 간주될 것인폐 그 까닭은 二L것야 째 

t!;: (R) ’ 야 기。11 는 숫자 가 너푸← 많고 또 감소 
뇌가나( 1m 껴 (V) ’) 紙滅악 it'l 싫 I씬안 1tllífQ 

(‘띤:fi:'t (E) ’)에 있는 것은 휠r 전- 아니가 띠}운 
이다. 사산상 30km2 으) 섬에 는 優 1 1 ; 짧 수 백 

만-"1 /~ 있윤 수 있고 서것은 더 넓 은 
j씬}파에 걸쳐 나타 나는 않은 f횡늪에 바 해 서 

매 ? 」FF ψl패이 펀드}. 그러나 이 것 은 분영 
.;;1 'Tffi\'(- !H)‘ 나 ‘짜써 (V) ’으 로 깐주되지 는 

않는다- 많은 f유럽」켜←으1 난초-단은 이런 /r]、

{p If~λ익 좋은 iti때들이다- 그런에도 불f 
허 • 11 삭은 JwJ或에 제한되 어 있 -C_- 뼈物운- 더 

욱 덜패 파서 있 q 냐 81 슷한 f뼈{t:압을 가지 
J 있는 것펴一다 영 i퍼 짜 궐→얀하다. 이 러한 사 
/.1 
끈 서섣하제 침착되어。t 한다‘ 

‘f，jfj~'t {상)’ 하
 

만
 

。

τ
 

닙
 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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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녁으1 I1 이냐 선어1 J:J.유랄 뿐만 아니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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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이 극단적으로 작지 않다면 그 地域 한폐 

分에 한정되어 있거나 그곳 전체를 통틀어 

매우 흔하게 나타나치는 않는마. 英짧本 l:: 

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푼디」섬 (4 km2 ) 은 

하냐의 보기가 되겠는데 여기에서 직접적안 

威齊 아래 있지 않는 어 떤 固有植物이 精貴

(R) ’로 分類되고 있으나 그것은흔하거나우 

점하논 것이다. 몇몇의 섬들은 대단히 크다 

는 사실을 잊기 쉽다--예를 들연 「가라파 

고스」 群島에 있는 「이사벨라」성은 걸이가 

거의 130km가 된다 r레드 데이타 북 • 카테 

고리」에 옮觸의 固有種 明細를 지 영할 혜， 

‘橋貴 (R) ’는 얘우 제한펀 分깐i와 그러고 낮 

은 個休群의 密度를 가지고 있는 種들에 대 

해 서 사용되 어 야 한다. 물-흔 그들은 그들의 

生存에 대한 직접적이거냐 잘 알려진 威贊

아래 있지 않는 것이다. 

2) 個↑本群의 크기 Populatlon slze 

20, 000 以 F의 個休를 가선 種들은 ‘橋뿔 

(R) ’로 간주된다고 생각되었다. 그 숫자는 

아마 올바른 크기이고 그와 같은 것은 쓸모 

있는 指針이다. 그러나 몇몇 種들은 다른것 

을보다 더욱 큰 生植能을 가지고 있기 혜문 

에 고정석일 수는 없다. 상횡은복잡한 것이 

라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결정 

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정된 분포를 하는 어떤 種이 威督을 받 

게 되거냐 감소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만약 

그 영역의 일부분에서 위협이 일어나연 ‘脫

弱 (V) ’ 의 「카테고리」로， 모든 f固休群이 위 

협받게 되연 ‘危機 (E) ’의 「카테고리」로 옮 

겨져야 한다. 

이와는 對照的으로 ‘脫弱 (V) ’種은더욱널 

리 펴져 있으냐 (혹은 있었으나) 감소되고 

있는 것이다. ‘橋貴 (R) ’種파 ‘脫弱 (V) ’ 種

의 가장 중요한 差異點은 後者가 감소하고 

% 

ω
 

있는 반면에 前者가 매교적 安따펀 個야;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r카테고리」 ‘脫弱

(V) ’의 극단석인 것으로는 애우광럼위한 分

布를 가지고 있으나 대량으로 감소하는 種

이 된다. 그들은 전에 아주 흔히 있었으나 

아마 分布를 분산하여 작은 群落으로 ( 예 를 

들면 떻地種) , 혹은 가끔 보이는 獨立 k뀐(4; 

(예 를 들연 많은 降{폐林)으로 나타날 것 이 

다. 극단적인 다른 경우에는 웬만큼작은상 

布를 가지는 種이 있다 (이를테 연 「크레타」냐 

「타스마니아」만한 크기의 섬에 제한되어 있 

다). Crocus cambessedesii(안에 서 보였음) 

는 ‘輪뿔 (R) ’가 아니라 ‘nt’에 속하는 것의 

보기로서 암에 서 안용되 었다. 만일에 그것 

이 감소된다면 그해는 ‘範弱 (V) ’의 「카테고 

리」로 옮겨져야 된다. 

5. 未確定 (I) Indeterminate 

*용滅 (Ex) , 危機 (E) ， 隨弱 (V) , 精원 (R)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네 「카테고리」 중에 어느 

것이 적당하다고 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는 

情報를 가진 分類群.

이 「카테고러」는 그들이 ‘總滅 (Ex) ’ 했거 

나 ‘危險 (E) ’하마는 가정 아래 ‘總滅?혹은 

‘總滅可能’， ‘아마 總滅’로 보고된 종에 대 

해서 사용된다. 

6. 情짧 不充分 (K) Insufficientl y 
Known 

그들에 대한 情報의 不足 때운에 위에서 

언급한 「카테고리」중 어디에 속해야 할지 의 

심스럽고 분명허 알 수 없는 分類群.

여기서 중상되는 말은 의성스렵다는 것이 

다. ‘情→報 不充分 (K) ’種은 세 「카테고리J­

‘危機 (E) ’， ‘觸弱 (V) ， 혹은 ‘橋뚫 (R) ’ 중 

어느 것에 두어야 할지 증명되지 않는다. 그 

러한 植物의 例는 限定되어 있으나 불확실 

한 分布를 나타내고 있는 잘아남은 種 (이 를 



〔제 44호 1983. 12] 자 연 보 존 

테 연 마음에 나올 보 기 25) 이 나 단지 2-3 

의 記웠으로 알려져 있으나 野外에서 쉽게 

빠뜨리고 볼 만큼 작은 -이'-'t‘植物들로 더욱­

널리 퍼져 있을 수 있는 것 (이를테연 마음 

에 나올 보기 26)을 포함한다. 역 시 어떤 복 

잡한 層의 植物種으로서 그들 대부분이 약간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그들의 

構成員이 野外의 特徵으로는 쉽 게 쿠벨되지 

않는 것도 ‘情報 不充分 (K) ’한 것으로 간주 

펀마. ‘情報 不充分 (K) ’한 種은 더 많은 램 

報가 이용가능할 해 연제든지 마은 「카테고 

리」로 옮아 갈 수 있다. ‘情報 ↑、充分 (K) ’ 

으로 어떤 種을 기재한 것온 마릎 사람들이 

그것의 올바른 狀態를 찾아내도록 자극하는 

것이 바람직하마. 

‘↑휩報 不充分 (K) ’ 「카테고러」는 野外에서 

揮의 대부분을 더욱 정확한 「카테고리」에 둘 

수 있으나 약간의 種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경우 이상의 「카테고러」들이 令休固有뭔系에 

적용될 수 있게 한다는 점에 그것의 i휠〔훨性 

이 있다. ‘情報 不充分 (K) ’한 種을， 단순히 

만약을 위해서 ‘橋貴 (R) ’나 혹은 ‘未確定

( 1 )’으로 기재하는 것은 잘옷이다. 위험을 
過大파價하는 것은 종종 좋은 점보다오히려 

나쁜 점 이 많다. 현재 危機植物委員會 (Thr­

eatened Plants Committee)는 거 의 25,000-

30 ， 000種 (世界植物뭔系의 약 10%) 이 처 음 

에 나오는 네 「카테고리」 중의 하나에 속할 

것이라고 추정한다. 

7. 危機脫出 (0) Out of Danger 

이 전에는 앞에 든 「카테고리」들 중의 하냐 

에 포함되 었으나 효파적 인 保存惜置의 實施

와 /主存에 대한 威習의 除去로 지금은 닝l 교 

적 安全한 것으로 간주되는 分類群.

사살상 危機 (E)와 服弱 (V) 의 「차테고리」 

는 治感活動의 結果로 그것으1 個休群들이 회 

-24-

복하기 시작하고 있으나 다른 「카테고리」로 

이동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에는 충분 

하지 않은 상類群들을 임시적으로 포함시키 

게 될렌지 모른다. 

쿠제된 種들은 威督을 완천허 벗어냐게 된 

마변 ‘橋貴 (R) ’ 「카테고러」로， 여전히 I젠分 

的인 威督 아래 있게 되연 ‘脫弱 (V) ’ 「카테 

고리」에 둔어잔다 r차테고리」에 대한 결정 

을 할 애는 다음 ’원項들을 고려하변 도움이 

될련지도 모르겠다. 

1 ) 그 植物은 그것의 保存이 全 領域에 걸 

쳐서 일어났는가 혹은 단지 -펌3 分에 

서 얼어낯는가? 

2 ) 그것이 그 부분에서 엘마나 잘 保護되 

였는가? 

3 ) 그것이 출현하는 保存地의 상태는 어떤 

가? 

4 ) 그것의 保!쫓는 엽마나 지속할 것 같은 

가? 

만약에 약간의 標本만이 갈아 남는다연 그 

種은 여전허 ‘危機 (E) ’로 간주되어야 한다. 

몇몇 種들은 척당한 과정에서 그들이 전에 

있던 牛活場所를 마시 이룰 것이고 또 흔하 

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연 그들은 더 

이상 ‘橋貴 (R) ’냐 ‘脫弱 (V) ’에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r카테고리」 ‘危機脫出 (이’ 은 

그혜 사용되어져야 한다 r차테고러」 ‘危機

(E) ’ 와 ‘ 脫弱 (V) ’ , ‘ fffi 貴 (E) ’ 에 서 쿠 제 된 

種들의 좋은 보기들은 다음에 나온다 (28-30). 

8. 非橋賣 • 威협(‘nt ’ ) Neither Rare 

nor Threatened 

1'1ÍÎ뿔-하지도 威習받지도 않는 種들에 대해 

서는 ‘nt’ 라는 記號가 사용된다. 

「카테고리」 ‘總滅 (Ex) ’， 혹은 ‘危機 (E) ’，

‘脫弱 (V) ’, ‘精貴 (R) ’, ‘未確定 ( 1 )’에 속 

하는 種들만이 「레드 데이타 북」과 희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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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쉽받는 種플이 明細에 포함된다.(1카데고 

려」 ‘댐웹 不充分 (K) ’과 ‘ .)fó쩨j 貴·威쩍 (nt) ’ 

은 l ，Ií1 有補에 대한 완전한 옥록이 주어진 곳에 

서 띈요하다). 

9. 단지 옛날 記錄들에서만 밝혀진 種.

Species only known from old records 

이것들은 단지 세 「카테고리」 안에 주어진 

마. 

(1) ‘銷滅 (Ex) ’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것 

은 단지 그들이 있을 듯한 生活場所블最 

近에 철저허 調훌한 後에 野生地에서 발 

견되지 않는 植物에 대해서만 사용한다. 

(2) ‘未確定( 1 )’은 철저한 植物學的 調흉가 

없어서 오랫동안 그 種에 대한 기록이 없 

었던 작은 地城(이를테연 山地들) 에서만 

얄려진 것이l 사용되는 「카테고리」다. 그 

러나 그 種이 jT}發見된다연 그-것은 분영 

허 세 「차테고러J-- ‘危機 (E) ’， 혹은， 

‘R危弱 (V) ’， ‘橋貴 (R) ’中의 하나에 들어 

가게 될 정도로 그 地域에 대한 植物調훌 

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그것들이 ‘nt’이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또 

널리 퍼져 있지 않는 것이 확질하다. 물 

론 그1 種이 세 「카테고리」 중의 하나 또 

는 ‘總滅 (Ex) ’인 것으로 판명될 수 있었 

다고 해서 지금 「차테고리」 ‘危機 (E) ’，

혹은 ‘睡弱 (V) ’， ‘橋貴 (R) ’ 자체를 적용 

할 수는 없다. 

(3) 끼좁報 不充分 (K) ’은 그 植物이 듬d앓된 지 

역에 대한 調훔가 그 種이 ‘nt’가 될 수 

있는 可能性이 있을 만큼 적은 정도로 이 

루어졌을 빼 사용펀다. 이 상황에 대한 

몇몇 보기가 아래에 주어진다. 종종 이들 

地域은 상당한 威齊 아래 있어 서 (이블테 

연 「아마존」流域) 그 各各의 種들에 대한 

더욱 많은 知識들이 가까운 未來에 이용 

m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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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도록요망된다. 

fiffl 월하고 威齊을 받고 있는 種들에 대한 

植物相의 충살한 調흉가 企圖되고 있는 곳에 

서， ‘情報 不充分 (K) ’ 「카테고리」가 分類탱 

하]으로 確實하지 않거냐 그것의 정확한 윤팍 

。 l 잡허지 않은 種에 대해서는 가장 석절한 

것 같다. 이들 중에 많은 것이 그들이 적당 

한 種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보여 주지 않고 

있는 原型獲찢物들에 의해서만 알려진 種들 

일 것이다. 그러한 分類群들은 特別허 다른 

것이 아념이 분명허 밝혀질 혜까지 t也域 目

錄에 포함시켜 두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단지 該當i쁘域에 대한 마섬쩍은 記웠들에서 

만 알려졌으나(그러나 마른 곳에는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어서)分類탱的으로 分明한 種은， 

그것 이 그 地域‘에 니 다난다고 據報했으나 설 

제로 아직 말견되지 않기 해문에 그러한 Fl 

셨에서 잘 빠진다. 

10. 보기들 

應滅 (Ex) Extlnct 

1) Franklinia alatamaha: 이 아릎다운 

동백냐우 같은 灌木은 1802年 以來 미국 「조 

오지아」의 原옳地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野맛地에서는 維滅한 것으로 추정된 

다. 다행히 「아트란탁」의 양쪽에서 rJJ:. 功 Éf)

으로 我培되고 있으나 이것은 단지 野生의 

個休群들에 얀 적용되는 「레드 데 이 타 북 ·차 

데고리」를 바꾸지 옷한다. 

危機 (E) Endangered 

2) Echium piπinana: 1자이 엔트 에 키 움」 

들은「카나리 아」섭 의 여 러 榮光들 中 하나이 

다---이것은 사설상 「라 팔마」의 쿠릉地 

帶에 있논 뿔 -짧團으로 강소되었다.그것은 

염소예와 園藝블 위한 짧찢으로 위협받고 있 

다. 保짧惜뽑가 없으띤 분영 허 잘아 남지 옷 



〔제 44호 1983. 12) 자 연 보 존 

개상사화 Lycoris aurea Herbert 

하게 될 것이다. 

3) Persea theobromifolia: 한 때 중요 

한 木材源이던 녹나무科의 이 植物은 「에쿠 

아도르」의 「로스 리오」州에 있은 「리오 팔렌 

꿔」生物學「센터」의 매우 취약하고 외딴 O. 8 

km2 크기의 低地樹林에서만 지금 알려져 있 

다. 新作路가 생 낀 1960年파 1970年 사이 의 

10年 동안 그 植物의 立地 대부분은 「바나 

나」냐우와 야자수 植我地로 바뀌 였다. 그 種

이 곧 更生된다 하더라도 딸려잔 f원 f本群은 

아마 번식하고 있는 個休 C년 둘 UT일 것이 

4) Calyptronoma rivalis: r푸에르도 리 

:iL J에 있는 이 야자수는 약간의 個#들￡ 감 

소되고 ι}(5X나 {j(;採로 일소될 수 있마. 1970 

年에 단지 20懶休가 발견되 었다. 

5) Euphorbía abdelkuri: 3 m에 당하는 

곧추서고 가시가 없는 줄거의 덤불들을숲처 

럼 형성하는 겨야한 多11 植物이다. 印度洋

의 「소코트란」群烏 중 不毛地인 「아브드 알 

쿠리」 성에 단지 세 개의 덤불이 남아 있다. 

이것이 毒性을 가졌기 때문에 거의 威齊을­

받고 있지 않은 듯하다. 그러 냐 숫자가 매우 

작으므로 ‘fQ:機 (E) ’로 간주되어야 한다. 

6) Vepris glandulosa: r케냐」의 f무f 

가」숲에 있는 조그마한 灌木인데 그곳 15.5 

ha의 保存地域에 생 존해 있다. 단지 8 그루 

의 수옥파 약간의 표옥이 있는 것으보 밝혀 

져서 網休群이 충분히 커실 혜까지 ‘f순擬 (E) ’ 

보 간주된다a 

7) Neoveitchia storckii: 1972- 3 年에 

이 「피지」야자수는 150-200의 成木으로 된 

단 하나의 個休群으보 감소되어 2 ha 以 F 

의 t행域을 차지하고 있다. 그 u來 그것 은 

「바나냐」 排ff윌- 옥석으로 하는 追加I애인 fj(; 
採와 開整으로 더욱 출어들고 있다. 

%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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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lris winogradowii: 園藝家와 「아마 

추어」植物學者→들에 의해 서 많이 뿌리 뽑혀 

지고 있다. 단지 수 백 개의 個休들이 蘇聯

「조아지 아」의 단 하나의 山에 있는 그것 의 

野生立地에 남아 있으나 아직 엽에 의한 保

護를 받지 옷하고 있다. 

9 )ι Areca concinna: 이 「스리 랑차」야자 

수의 알려잔 단 하나의 個休群은 약 1000 個

의 뼈休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排水와 그에 

짜른 火χ의 커다란 위험 아래 있는 2-4 

ha 의 낌澤地에 다{定되어 生育하고 있다. 

脫弱 (V) Vulnerabl e 

10) LYcasle suaveoleηs: 이 거 의 발 견 

되 지 않는 |蘭草는 「코오피」 親作을 목적으로 

그 숲의 넓은 地域이 開整되고 있는 「엘살바 

도로」의 火 IJj 順料地 냐ι、 iØj度에 주로 제한 

되어 있다- 그것은 蘭!펀짧集家들에 의해서 

쉽게 그러고 즐겨 찾아지는 目標物이여 즉 

각 保護되 지 않으면 가까운 未來에 ‘危機 (E 

(E) ’로 되기 협다. 

11) Jahanηesteijsmannia altifrons: r말 

레이」諸島와 「인도네시아」의 몇몇 부분에 흩 

어져 단지 局해jW:J으로 냐타냐는 성세한 i魔木

性 종려나무이다. 그것은 주요 降 l펙林에 한 

정되어 있다. 그것은 反체로 살아남지 못하 

며 木材를 위한 立地의 破휩파 利用으로 감 

소되고 있는 중이다. 

12) Myosotidium horteη s ia: r차탐」 群島

물망초는 이 전에 「차탐」群島의 海邊을 짜라 

많이 있던 놀라울 정도로 거대한 흙本이었으 

나 지금은 도입된 동울들의 원食으로 싱히 

감소되었다. 그것은 단지 海邊의 몇 해j{간: 주 

변어1 흩어 져 서 나타난다 r뉴우질란드J (그 

러고 地中海地方)의 흔치 않는， 海邊에 있는 

l폐有植物의 대부분이 ‘脫弱 (V) ’으로 판명된 

” “ 

한펀 山地와 철벽에 있는 固有植物의 대부분 

은 ‘歸貴 (R) ’가 된다. 

13) Cladrastis lutea (American Yellow­

weed) : 美國 東部 10 個 州에 散發的으로 

分布하고 있는 아름답고 작은 냐우다. 그것 

은 항상 塵地에 서 드운드문 있고 「댐」 建設

에 짜른 Æ짧으로 그들 局所들 중 몇 몇은 威

齊받는다. 다른 局所들에 서 이 種의 ÝJJ木들 

은 휩木用으로 파헤쳐지고 있다. 

14) Sophora fernaπdeziana: 원래 「로반 

슨 크루소오」섬 (전에는 요안 페르난데스 그 

룹에 있는 마사 째에라)을 덮고 있는 낮은 

山林地帶 전체에 걸쳐서 散在하고 있었으나 

1954~5 年에 매우 드문드문 발견되었마. 그 

성이 國立公園으로 선언되어 있으나 그 숲 

은 여천히 염소나 양， 소와 말때들에 의해 

서 파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Rubus ulm­

ifolius (South European Blackberry)와 

Aristotelia chilensis (Chilean maqui)같 

은 導入植物들이 그곳을 첨입하고 있다. Cl­

adrastis lutea가 脫弱 「카테고리」 중에 서 

비교적 적게 위협받는 쪽의 끝부분에 있어서 

밑에 있는 반연에 이 種은 거의 ‘危機 (E) ’

로 될 정도라서 꼭대기에 있게 된다， 

15) Saxifraga florulenta: 海뿜性 「알프 

스J L1J地 (r프랑스」와 「이탈리아J) 의 낭떨어 

지에 고유한 이 경이로운 植物은， 부분적으 

로는 魔集家들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自然

的언 原因 혜문에 감소되어 가고 있다. 그것 

은 꽃이 필려연 적어도 1O~12삭이 결릴 만 

큼 성장이 매우 느리고 한 번 結實하띤죽기 

해문에 특히 影뿔을 받기 쉽다. 

16) Lodoicea maldivica: 이 유영 한 「코 

코 더에프」는 植物界 중에서 가장 큰 種 F를 

가지고 「시칠리」에 [젠有하다. 그것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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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슬런」파 「쿠리우세」群島에 흩어 져 있다. 

「프라슬런」에서 부분적으로 그것이 廣종받고 

있으냐 立地을 파손하는 旅行흙와 짧問者들 

에 게 팔기 위해 엽매를 채 집하는 地方民들 

에 의한 威督이 항상 있다. 

17) Silene diclinis: r스페 인」의 한 地方

에 서 만 알려 진 빠雄異休의 -껴E生植物로서 

그곳에서도 1974年에 벼멋될 징후도 거의 없 

이 약 500個의 標本으로 감소되었다. 그것의 

生存은 그 지방에 퍼져 있는 農業#系와 판 

련되기 때문언데， 이 休系는 周邊地域의 것 

파는 상당히 다르다. 

이 種은 ‘危機 (E) ’， ‘脫弱 (V) ’， 그리고 

‘m貴 (R) ’의 境界部分에 해당된다. 그것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 個#數가 크게 오르내릴 듯하다. 이것과 

生存이 人工的인 休系 (System) 에 의존하는 

점， 그러고 雄雄이 다른 立地를 가지는 사섣 

혜문에 ‘縮貴 (R) ’라기보다 ‘脫弱 (V) ’ 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 그 集團을 藍督 ·調환하 

는 以t으로 더욱 積極的인 保全惜置가샌E存 

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하다. 이 

種이 오랫 동안 이 狀態에 있어 왔고 그래서 

總滅의 危險에 임박해 있다고 말할 수 있기 

에는 의섬이 가기 혜문에 ‘危機 (E) ’로 보지 
。1- L. .... 1 
i;õ- τrνr 

f휴貴 (R) Ra re 

18) Cupressus macrocarpa (Montery 

Cypress) : 이 種은「캘리포니아」海뿔을 짜라 

바랑이 휩쓸고 있는 투 野生地에 限필되 어 

있다. 이 냐무는 海邊을 따라 100-200m 騙

의 띠로 나타나는데 두 작은 숲 중에서 큰것 

은 걸이가 약 4km이다. 둘 다 효파적인 보 

호를 받고 있다(이 種은 執作으로 흔하게 있 

지만 이것은 「레드 데이타 북 · 카테고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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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Saxifraga biter1Ulta : r스페 인」에 있는 

작은 Uj地 두 곳에서만 알려진 種이다. 그들 

중 하냐는 그곳을 소풍장소로 사용하는 릅1JrJ당 

者들 때 문에 약간 불안하지 만 Saxifraga가감 

소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 그것은 여전히 

두 地方에 풍부한 것으로 보고된다. ‘橋貴

(R) ’에 속하는 것의 대부분은 이 것과 얘우 

비슷한 地位에 있다. 

20) Etφhrasia campbelliae: 이 種은 「아우 

터 헤브리데스J (英國)에서 접근하기 곤란한 

아흡 섭의 地所에 草地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살하게 알려 졌을 뿐이 다. 이 個#群이 위 

협아래 있다고 믿을 아무런 理由가 없다. 

21) Lilium rhodopheum: 이 種은 「불가리아」 

와 「그리스」 固境地域 수 개의 山地에 한정 

되어 있다. 사랑스러운 「레온」 빛의 꽃 대부 

분은 이 植物을 園藝家들색l 제 유혹적안 目標

物이 되게 하지만 아직까지 감소되거나採集 

의 큰 壓追 아래 있는것 같지 않다. 

22) Di01빙sza mlra: 이 種은 「오만」의 山地

에 서 북향하고 있는 높은 石채質絡慶에 한정 

되어 있마. 그것은 적은 숫자로 적당한 立地

인 제한된 地域에 서만 출현하는 뼈|헤이 있으 

나 山脫 300km 가량에 확장되어 있다. 

末確定 (1) Indetermnate 

23) Anthemis werπeri: 이 種은 「새챈 J (그 

러이스)의 작은 한 섬에서도 한 地所에서만 

알려졌다.그것은 ‘m貴 (R) ’냐 ‘危機 (E) ’ 또 

는 ‘絡滅 (Ex) ’에 속할 것에 틀림없다. 그러 

나 우리가 알기에는 最近에 野生地에 있는 

이 種을 연구하려고 그 섭을 방문한 植物學

者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당분간 ‘未確定 (1) ’

으로서 간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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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Paphiopedilμm druryi: 이 種은 !춰t:rJ度 

에 있는 단 한 地方에 고유하다. 지나친 採

集파 火%는 사설상 이 種을 沒殺시키고 있 

으며 1972年 以後 野生地에서는 하나도 보 

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땅속줄기나 없木이 

여전히 남아 있을 可能性이 있다. 그러므로 

그것이 ‘危機 (E) ’ 냐 ‘絡滅 (Ex) ’에 속할 것 

이기 때문에 대략적 「카테고리」가 ‘未確定

(1 ) ’ 이다. 

情報 거;充分 (K) Insufflciently Known 

25) Duck강odendroπ cestroides: 이 植物은 다 

만 「아마존」流域에서 두 세 ，피셨으로 알려져 

있다. 그것은 아마 우리에게 희귀한지 또는 

위협받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적게 남 

은 分布를 보여 준다. 

26) Halophytμm ameghinoi: 이 種은 「아 르 

헨티나」에 있는데 단지 몇 차례만 발견되 

었다. 그러나 그것이 얘우 작은짧월이기 때 

문에 빠뜨리고 보지 뭇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많存의 급리錄이 냐타내고 있는 것보다 더 흔 

하게 있는지도 모른다. 

27) Eriope xavantium: 이 種은 단지 「브라 

질」의 北 「마토 그로소」에서 採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地域은 最近에 새로운道路 

에 의해서 개방되고 있고 또 숲의 많은부분 

이 破혐되고 있다. 

救出된 種 (이 Rescued specl es 

28) Tecomanthe speciosa(Three Kings Tru­

mpet Flower) 이 얘혹적인 熱컴뿜塵 덩굴식물 

은 「뉴우질란드」에서 어느 정도 빨어져 있 

는 rGreat Island of the Three Kings Group) 

에서 한 植物로 감소되였다. 그 섬의 염소들 

은 1946야:에 절멸되었고 지금 그 地域은 保

存地이다. 그러나 여전히 단 하나의 植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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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어서 ‘危機 (E) ’로 간주되어야 한다. 

29) Orotham~ωs zeνheri: 유명한 남아프리 

카의 늪장마는 뤘센惜뽑가 사신상 個f*群-올 

增太시키고 있어서 1977年에 1940 個休에 이 
르게 되었지만， 석은 種子，tí-양éjl~ 도업된 휩 

類들에 의한 혐傷， 뜻밖의 火 χ뿐만 아니 라 

그 地方들 몇몇곳에서 v:J:til破챔으로 여천허 

부분적으로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R危弱 (V) ’

에 속한마. 

30) Cordyline kaspar (Three Kings Cabbage 

Tree) 이 種은 ‘橋휩 (R) ’에 속한다 이 것 은 

작은 Three Kings Group의 다른 보기이다. 그 

섬이 保存地로 선연된 1940午에 염소의 %→團

이 제거되었고 이 나무는 찰 회복되고 있으 

며 또 種 f로부터 更암，하고 있다. 디 

각시 붓꽃 lris rossii B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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造景樹의 올바른 가지치기 *호1~젠 

가보수， 公園樹， 접안의 정원수， 마을- 어 

궈 어l 있는 정 자나무， 학교와 직 장의 녹음수 

등， ó1 른바 造첼樹륜 아등→답고 건강하게 가 

꾸는데 있어 아마도 올바른 가지치기 만캄 

중요한 일은 없을 갓이냐. 가지치거플 올바 

프게 하지 않으띤 J원뚫樹의 생영이라고 할 

수 있는 樹型을- 그르철 뿐만 아니라， 가지치 

가 룹 잘 못해 생 겨 난 상처→를 통해 각종 病原

탬침이 침입해서， 냐무블 썩게하고l1t첨내는 

궈뚱한 나무가 죽게되기 해운이다. 

쏘國의 어느 都市， 公園， 觀光地를 가 보 

아도 ，!]옥 정도의 차이는 었으나， 줄기에 커 

다란 구영 (켈에il)야 냐 있거나， 가지와 줄기 

가 썩어서 벼섯 (木材魔杓蘭)이 돋아나 있는 

것， 나우 밑둥이 썩어서 곧 쓰러질것만같은 

냐무， 줄기의 껍질이 성하게 벗겨잔 나무， 

가지가 찢어진 나무， 부러잔 가지， 죽은 가 

지.영는가지 등이 그대로 ，，~달려 있는 나무 

등， 수 많은 造景樹가 무참하게 훼손되어 있 

는 것을 목격하제 되는데， 어려한 냐우들을 

자쩨허 판찰하면， 그 훼손의 主原因이 大部

分 겨져치거를 올바르게 하지 않는데 있음융 

곧 알 수 있다. 우리 주변에 았는 많은 귀중 

한 나무들이， 이렇게 훼손펀 것을 볼 해 마 

마， 평소에 우려가 조금얀 주의흘 기울여 가 

지치기블 하고， 나무의 상처를 일찍 손질해 

주었더라연， 지금도 이 나무들이 모두 건강 

하고 아릎냐운 모습으로 자라고 있플댄데 ... 

하는 생 각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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羅 짧 俊
(서울太 農λ 敎授)

암으로 안國의 가호수와 공원수 룹 정 말 건깅 

하고， 아릅답게 가꾸고， 保감하거 위해서는 

우려 모두가 올바른 가지치가 땅업을 익히고， 

이것을 실천해나까야 할것이냐. 다--음에 올바 

른- 까지치기 BJ-엽에 대하여 잘펴보가로한다. 

가지치는 時期

가로수냐 공원수 등의 가지치기는 일반적 

으보 樹波移勳}이 정지 된 休眼期(늦가을~늦 

겨 울)에 꽃施하는센， 必要에 따라서는 時期

에 쿠애받지 말고 年中 아무혜나 꽃施해도 

우방하다. 약한 가지나 죽은 가지는 나우에 

잎이 없을 혜는 쿠별하기가 힘들므보， 잎이 

있을 째 쳐 주는것이 펀리하다. 

어떤 가지들을 쳐 주어야 하나? 

마른가지 (죽은가지)， 부러진 가지， 연약한 

가지， t영든 가지， 잘옷 잔려진 가지의 그루 

터 기 등은 나무썩 이 병균 (木材蘭%휩) 익 가정­

중요한 휩入經路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냐 

무가지플은 일쩍 잘라줄수록 좋다. 또한 잎 

이 너무 무성해서 바람이 불연 아래로 햇 

겨져 내릴 위험야 있는 가지도 마리 장라 내 

는 것이 좋다 

새로운 가지치기 방법 

효來式 가지치기 방뱅에 짜르연 f흉;펼切ItJT 

(f1ush cut) 이라고 하여 나무줄기에 바짝 붙 

여서， 줄기와 平行되게 →훤線으로 까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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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르게 되어었다. 이러한 활置切斷方式은가 

지 치 7l 의 標準方法-이 냐 다릎없이 認定되 어， 
오랜동안 사용되어 왔다. 그런태 最近에 美

固 山林!T의 樹病學者인 Shigo 博士가 오 랜 

기간의 연구결파플 로대로， 이 러한 在來式

가지치가方式이 科學的인 근거가 없는 찰옷 

된 것이라고 저적하고， 1981年에 새로운 가 

지치기 理論올 提P昌하였다 Shig。박사가 자 

랑한 새로운 가지치 71 理論은세계 여러나라 

의 學者들에 依해 科學的이고 合理的이딴 

事몇이 立證되어 오늘날 美國올 tl]롯한 세 

계 여러 나라에 널려 普及되고 있다‘ 筆者도 

많은 나무를 쫓據으로 在來式가지치가 方法

과 Shigo박사가 開젖흉한 가지치가 方法을 比

較몇騎해 본 結果， Shigo박사의 方法이 매 

우 合理的야 한 事몇을 確認할수 있 었다. Shi­

go박사가 7B 발한 새로운 가지치가 理論은지 

금까지 장뭇 천해져온 가자치기 方法올 바로 

잡고 앞으호 우리나라의 造景樹블 보다 아 

릅탑고 건강하게 가꾸고 保存하는데 크게 도 

움이 되리라고 썽각하여 여기에 소개한다. 

그림 l 에서 보는 바와 같아 나우에는 가 

지가 뻗어나와 있는 줄가의 컵절에 줄기와 

가지의 조직을 칼라놓은 뚜렷한 境界線이 었 

는데， 이것을 技脫線 (Branch bark rìdge) 

。}라 하고， 또 가지의 基部에 약간 隆起된 

펀 
시 t각섣의 닝 l^-'i d~안흑써j 서 

작가뇌 지 ~ __ \q，l 。

닝끼잉 "1 지 ‘혹 

좋기에서 샤우 열。1 T~ 

^f.'~~ 안펀니 

4ε .1 
‘ι/ 

지액 션 t간주용。 닝 증 .1') 

형행되꺼1 싱아시 τ 。1~1 나 

l'i1iJl;쩌 

。1 ￥취;시 수까 ↑g 쥔브 

깅 호을 위한 J아 δL걱1 

보-r_1--→이 헝정흑1 냐 

그힘 1. 정→바른 가지쳐기 이온 

이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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部分올 技隆 (B:-anch collar) 이라고 한다.이 

技服線파 技隆이 바로 올바른 가지 치 가 의 

重要한 걸장이가 띈다. 技隆에는 各種 病原

園의 홉入으로부터 樹幹木質部를 保護하거 

위한 化學物質이 薰積된 保護層이 形成되는 

데 , 在來式方法대로 技IDlt線의 얀쪽에 서 시 작 

하여 그링의 B線과 같이 나무줄기에 바짝 붙 

여서， 줄기와 乎行되게 가지를 자르면 냐무 

의 줄기組織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技隆

도 함께 잘려냐가기 혜문에 病原園이 줄기 

組織에 쉽 게 첩入하여 결국 나무를 크게 훼 

손하게 된다. 그러 나 校/服線의 바로 바?같쪽에 

다 전정 가위나 톱을 대고 A線파 같이 약 

간 버스등허 자르연 나무의 줄기조직도 상 

하지 않을 뿐만아니 라， 技隆도 保護하게 되 

므로 가지치기 切口플 通한 病原國의 첩入 

을 뼈制하고 나무의 훼손을 막게된냐. 이젓 

이 바로 새로운 가지치기 理論이다 

가지를 자를때 줄기에 너무 바짝불여서 자 

르는 것도 좋지 않지만 l럼의 C線과 같이 

技隆에서 너무 떨어져 자르는 것도 좋지 않 

다. 줄기에 갈다란 가지의 그루터기가 난게 

되 면 유합조직 ( callus) 에 의해 切口가 完全

허 封잠되지 않으므로 病原댐의 설人을 받아 

가지가 썩고， 나중에는 줄기까지 썩게된다. 

새로운 가지치 기 方法으로 가-지를 자르게 

되연 在來式方法으로 가지룹 잘랐융 때보다 

가지 의 llJ빠部面積이 작기 예문에 유합조직 

에 의한 切口의 封合도 相對的으로빨라지게 

된다. 

要컨데， 새로운 가지치기 方法의 가장중 

요한 점은 가지플 자블 떼는 技IDlt線을 f，î;잭~ 

으로해서 f5( IDlt線 바로 바7갇쪽에서 始作하여 

技隆部分을 상하지 않도록 약간 바즈듬하 찰 

라야한다뉴 것이다. 

가지를 자를 혜는 잘 드는 전정가위냐 톱 

으로 얘끈하게 찰라야 하며， 자른 마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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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럼 2 큰 냐뭇가지를 자르는 방법 

A 찰옷된 땅엽. B. 옳은 땅엽 

木質部의 균열과 벗불의 침식， 雜園의 협入 

등을 防I上하고， 새로운 유합조직 形成을 t足 

進하기 위해 찢]口에 Topsin M paste와 갇 

은 農業用殺홉좋布짧l를 앓게 말라주는 것이 

좋다. 

큰 가지를 자를 혜， 줄기에 바짝 붙여서 

만벤에 자르게 되연 가지의 우게에 옷이겨 

그림 2 -A와 같이 나무줄기가 찢겨지므로 

먼저 가지의 암 부분을 여러 토막으로 찰라 

내어 가지블 가엽게 만는 다음 나머지 부분 

을 자르거나 또논 그램 2-B와 같이 연저 

가지의 아랫쪽 (A) 에 톱질을 하고，마음에 그 

바깐쪽의 윗쪽 (B) 에서 돕질을 하여 가지의 

큰 部分을 잘라낸 다음， 냐머지 部分을 얀에 

서 說明한 方法대로 칼라벤마 (C) . 

以上파 같은 方法으로 가지치기를 옹바르 

게하고， 자른 자리에 農業用殺t협쏟布짧j블 말 

라주연 가지치기로 인한 냐무의 훼손을 예 

방하고， 아픔맙고 건강한 모습으로오래 오 

래 나무의 생명을 保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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動物園과 自然保存

歷 옛3 

동물을 수집한 기록으로 가장 오래 

사는 이즈;라옐익 졸로몬→E (BC 1010-

αi 

1 Ói 

王宮의 식량을 위해서 양곡과 협께 각종 풍 

물을수접한 용3實서다. 

졸로몬王宮에 셔 필 요로한 하루의 식량은 

밀가루 %포， 죠: 30마리， 후 100마리 그밖 

혜 사승，노루，상장l 써플이였마고 한다{장1ft: 

記 上 4 : 22). 

졸르몬王은 바다에 써 2 ~흥원 常縮해 J두고­

외국에서 金·銀"3f.f] .象짱二，원숭시 <fL쩔등을 

수입해 오도록 하였다(列王記 •1: 10: 22). 

원숭야 9l JL'옳은 食料보냐는 관상용 으츠효 

수엽한 것으로 침착된다. 

해를 거픔 할수록 송호온 E이 수짚하만~ 똥 

불의 種-敎도 눈:Jl 동붙어{ 내한 지삭도 해박 

해졌으므j효 이웃냐랴에서 二l에제 배우가 위 

해 서 핫아 온· 사칸야 않았r:l (列王;;êJ:4:

33-34). 

송호몬jJ~ 갇은 시대의 人物로 ’야I關석 I맘x 

E은 힘’1혼에 「옷n 識의 생초園」 으 보 알 려 산 동풀 

사육장을 가지고 았었다고 한다. 

詩經의 大雅篇에는 댐j 文 여l 차하는 六

行詩로서 마음과 같은뜻 g 지년 급셔 았다. 

「王이 우리에 납시니 잘연 암사승이 부복하 

고 白鳥는 자가익 顯되함윤 고그L하 나타내고 

王이 연못에 이르니 많은 물고가뜰。! 놈이뛰 

며 충윤 췄다」 

金 憲 奎
(本 協會 理事)

아퍼스토-탤 레스 (B C 384 - 322) 는 침승 60 

포함잔 520종의 야생동물-을 수집하여 

연구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集에는 동물판 

겨l著휩 3 권이 포함되어 있다‘ 

아렉스토렐헤즈:륜 즈二승으호 모서고 師事한 

알썩산더太王 (BC 356 - 323) 은 자기의 軍隊

블 횡-윈히여 많은 동물을 수집 했을 것으로 생 

각띈 

딸혜산 ζ앙;王파 그의 스송 아리스토텔레스 

가 세상 을- 떼 년 후 地~þ悔文明약 中心은 냐 

델 iLì깅익 꿨f興휩1;市'li 알 럭1 산드러 아j료 야 동되 
0-1 r.L 
λ‘ --r 

알렉산더 의 두}를 이어 애굽王이 된 푸토허l 

o} 이어스 (B C 367 - 283) i c:- 얄렉씌p::._ 라。F어l 

얀플였고 그찍 아윤인 부토레마이 

야 스 2Ht: BC285-247) 익 代까지 많은 

동물품 수집하였으니 王을- 위한 察典을 개최 

봉윌r퍼례。 1 _'=-될 별였다고 한냐. 

이 치 레이드~는 일매장관이 았흐 R며 동원된 

꽁풍을 보 띤 다조 16마리 가- 先짧、에 서고 150 

名삭 냐우가지에 앉은 앵푸써 ·fL쫓·호호호로 

鳥·핏 뜸 가종 鳥類릎 뜰고 행선하였고 다음 

에든→ 120마러의 lJF'j":•, 2마리씩익 노써가끄 

는 2 輪車， ’iIíí -JÇ 2400마리， 아랴비아후 200 

마려， 이디오피아후 100마퍼， 그러시아팎鳥 

廣 후 20마리， 오 럭즈 (Orγx) 7 쌍， 딩]度의 白

B후 26따 cl， ö] 니 오피아牛 8 마리， 사자 24 

마리， 표범 14마리， 치이다 16마리， 낙다 12 

쌍， 염 릅X갈 1 마c]， 太姓 1 마랴， 코뿔-소 1 
‘ { 
U 

q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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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 끝으로 96마리의 코꺼리가 24台외 戰

車흘 끌고 하루종알 행진한이펴레이표는 A 

類史上 最大의 行事를 기록 했던 것이다. 

그 후 유령의 ::E象에셔는 각기 수렵장을만 

들고 각종 야생 동물을 수집하여 放흉혀하고 관 

리안을 두고 판리하도록 했는데 王이냐 王子

가 수렵하러 나섰다가 허당치는 날도 없지 

않았으므로 관리인들은 꾀를 내어 수렵장한 

쪽에 울타리를 만들고 사슴 둥 수렵하기 쉬 

운 동물을 가둬 두었다가 王이 수렵 에 납시 

는 날 아첨에 놔주어 수렵에 공탕치는 날이 

없게 하였고， 또 이 울타리 는 이웃나라 王家

에서 선울로 보내 오는 동물을을 알시 수용 

하여 환경 어1 척응시 컨뒤 에 放觸했 다고 한다. 

이와같이 가둬두고 먹이를 주며 판리하는 

울다리 를 에 나져 리 ( Menageries) 라 하여 한때 

유럽에 서는 많이 사용한 낱말이였다. 

유럽 각국의 貴族플도 王家의 수렵장을모 

땅하여 각기 사유수캡장을 마련하고 많은 동 

물을 수집하는 것이 富의 기준이 되리만큼수 

렵은 오늘날의 스포츠처럼 人氣였던 것이다. 

그러 나 얼반 m:、民들은 王家에 서 기르는 동 

풀이냐 수렵에 放爾하는 동물을 보려 갈 수 

도 없는 世態였으므로 이러한 기회를 재빨 

리 포착한 사랑들은 사자 · 표벙 ·호랑이 ·원 

숭이 • 큰구령이 둥을 상자에 넣어 가지고 달 

쿠지로 운반하여 지땅을 돌면서 장터같은 곳 

에 장막융 치고 관람료를 받았다고 한다. 말 

하자연 이동식 동물원이 생겼던 것이다. 

위와 같은 파도기블 거쳐서 대중이 요망하 

논 現代式 動物園이 생긴 것은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사女E이 1752 - 53년에 81 인했外 

손부룬 (Schonbrunnì 에 넓은 부지를 마켠한 

후 動物솜흘 짓고 王宮에서 기르던 모든 동 

물융 그러로 옮기고， 公開함으로써 시작 된 

것이다. 이 동물원은 지금도 尙存하고 있다. 

% 

냈
 

當時에 동물을 수접하여 기르는 곳은 많았 

으나 동물원 또는 동물공원이라면 첫째，오늘 

날까지 남아 있어 서 동물원의 구실을 해 야 

하고 둘째，동물수집의 대상이 전세계적이어 

야 하며 세째， 동물수집은 科學과 결부 돼야 

하고 네째， 동울에 대한 人間의 態度가 달라 

지도록 행導돼야 하며 다섯째，동물의 수집은 

대중의 要望에도 부합돼야 한다. 종전파 같 

이 동물의 수칩은 王家나 貴族들의 專有物이 

돼서는 안되고 대중들도 즐걸 수 있어야 하 

며 동물원에 가서 무언가 지식을 얻는 利益

올 享受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리아 테레사女王이 맹수류를 싫어 하며 

수집하지 않았기 해문에 비판하는 자도 없지 

않았으냐 오늘날에 와서도 손부룬의 메나져 

리를 세계 最初의 동물원이 아니라고 否認하 

는 사람은 없다. 마리아 테레사女王은 先見

之明이 있였던 女傑로 칭송을 받아서 마땅한 

人物이었다 

런던 動物圍 (1828년 설립) 

촌부푼에 동물원이 생긴지 74년 후인 1826 

년 4 월 29일 런던에서는 動物學會가 창립되 

어 동물원의 設立을 決議하고 부지로 레전트 

公園境內의 用地를 렘愛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게 되였다. 

정부는 數地를 劉愛해 췄을뿐 아무런 재정 

지원은 하지 않아서 動物學會가 주관하는 私

設 動物園으로 1828年 4 월 27일에 개원했던 

것이다. 전써계에 植民地를 않야 가지고- 있 

던 영국은 어느나라 보다도 동물수칩이 수월 

했올 것은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국제동물원年鍵에 나다난 기록을 보연 짐 

승 197종 8867B 체 , 새 462종 10887B 체 , 파충 

류 161종 438개체， 양서류 43종 1427B 체， 魚

類232종 30187B 체 , 無홉tf.‘動物 (昆뾰包含)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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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2604개체 등 合計 1236종 8176개체플 保

有한 大數勳園。l 다. 

런던 動物園은 學會主管이 거 혜문에 파학 

적이고 교육척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엿보다 

도 탑방자의 현의플 위해서 앵무의 칩， 파충 

류의 칩， 곤충의 집， 수족판 등 학생블이 공 

부하겨 좋도록 시설 돼 있을 뿐만 아니라 動

物융 공부하는 학생콜렵의 會員에게는 1 년 

용 패스흘 저렴한 料金으로 발행하여 자유로 

動物園出入융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밖에 前世紀에 設立펀 풍물원올 소개하 

연 마음파같다. 

設立年代 동물원이릎 운영기관 

1857 프랑크품트동물원 學會，市財政補助

1864 뉴욕동물원 學會

1864 모스코바동물원 敢府

1870 시 카고동물원 市廳

1874 펄라텔피아동물원 市훌 

1882 上野동물원 東京都

1896 벤버동물원 市廳

한현 프랑스에서는 1626년에 王室藥草園

을 파리에 섣렵하고 1641년까지 15년동안에 

2500종의 植物률 수집하므로써 이릎을 植

物園 (Gardin de Plan te) 으로 改稱했고 1793 

년에는 國立自然史博物館所屬효호 되면서 라마 

르크 (J. Lamarck) ，큐비에 (B. Cuvier) 둥 저 

명한 동물학자들을 채용힘헤 따라 코뿔소 · 사 

자·코끼러 • 河馬 · 악어 동 동물을수업하므 

로 실절적으로 動植物園을 윷용하고 었는 실정 

이다. 

自然保存

오늘날 동물원의 기능은 (1) 市民의 휴양 

(2) 교육 (3) 자연보존 (4) 연구 둥으로 되 어 

였다. 대학의 연쿠텀 파 협 력도 하지만 많은 동 

물원이 入場科 l&入을 올리 기 위해서 市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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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에만 치중한 나머지 동물을 학대한다고 

동물애호가플의 반대에 부빚허고 있다. 

최 근에 와서 는 大學들이 附屬動物園을 設

立하고 오로지 연구를 T→로 하려는 경향이 

있다. 

미국의 예얼大學븐 오래천에 이미 行動心

R휠學冊究뜰 위해서 푸로리마州에 부속 동풍 

원을 섣립하고 靈長類를 사육하고 있으며 캘 

리포니아大學· 영국의 캠1브렛지大學·이스라 

엘의 텔 · 아비브大學 등은 이미 부속」동불원 

을 섣럽 하였고 미국의 산디에고動物園은 比

較生物學冊究所를 設立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北쪽으로 30마얼 별어 잔 곳에 720ha의 

광대한 野生動物公園을 1972년에 設立하고 

249종의 멸종위겨종파 희귀종을 벤식시 켜서 

原慶地에 復錯시 키 려 는 大事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中共의 황새 5 마리를 플 

여다가 번식을 꾀하고 있다. 

산디에고動찢園은 1916년에 設立되어 유령 

용고 조랑말(말의 原種)

x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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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물원들보다 歷벚는 오래지 뭇하지만 고 

릴라 · 치 이 타 · 오릭 스 · 인도코뿔소 • 이 미 家

좁化된 말의 原種인 豪 古품 Przewalski馬블 

벤식시키므로 名實共허 세계 제엘을 자랑하 

고 았다. 

몽고塵 조랑말 (Przewalski horse) 은 原

塵地에서는 이미 滅種이 된 動物이다. 

과연 f見存하는 셰 계 900個의 큰 動物園들 

이 21세 기의 方와가 되느냐，야생동물이 滅種

되고 있는 헨실을 바라보고만 있느냐 하는 

것은 現代人들의 自覺파 責任感어1 달려 있마 

고 해야할 것이다. 

앞으로의 目標는 동물원을 각급학교의 野

外敎室로 利用하는 것 이 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動物公園처럼 각급학 

교 교사들을 초청하여 학생들이 동물원에 와 

서 무엇을 배울 것 인가에 대한 「워크쏟」 을 

갖고 (휘크훗1 에 참여한 학교 학생들을초챙 

하여 1 日 敎育을 하도록 하는 것이 重要하다 

고 생각된다. 

橋貴鳥와 멸종위기에 빠진 새를 벤식시키 

는 시설을 갖추고 설시하므로 유명해진 동물 

원으로 西뺑의 鳥類公園 (VogeJpark Vv' aIs­

rode) 이 있다. 

햄버그市와 하노바市 中間에 위쳐하고 있 

으며 西抽의 富豪 월프 부렴~ (W olf Brehm) 

民가 私財를 들여 서 1958년에 設立하였고 지 

금은 창시자의 사위가 맡아서 운영하고 있다. 

현재 786종의 새를 천세계에서 수정 하여 

기르고 있지만 財敢의 어려움이 없기 혜푼에 

保有種數와 f몹￠후敎도 늘어 가고 았다. 탑방자 

수도 연간 150만올 헤아 런다. 

세계에서 아름맙고 고운 새는물론회귀조 

와 위기종을 증식시키는데 努力올 기울이고 

있다. 유렵산 황새는 이미 번식 (Captive b­

reeding) 에 성공하였고 해마다 우리나라에 오 

벤삭어} 성공한 유럽냥한 황새 

는 황새 (Ciconia ciconia boyciana Swinho­

e) 와 같은 種도 소련에서 導入하여 벤식을 

펴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는 우리냐라에도 果川에 세계적인 동 

물원이 생켰다. 연적으로 보나 시설로 봐서 

세계 어느나라 동물원에 비교 해도손색이없 

다. 

밴식시설도 갖추고 있어서 암컨 1 마리로 

얀 남아었는 향새의 벤식을 試團 할 계 획，으 

로 있어서 기매가 크다. 만약에 숫컷을導入 

하여 짝-을 짓고 有精뼈을 반아 부화시키고 

벤식에 성공한다면 세 계적안 話題가 될 것이 

다. 

황새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에 빠진 새와 짐 

승을 증식시킴으로써 自然、保存에도 공헌하 

는 동물원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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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안군 법수면의 외송늪과 질날늪의 식생 

우러나라 지세의 대부분은 북쪽에 산이 막 

아서고 남쪽으로는 물이 있는 낮은 지역이다. 

이와는 달리 함얀군은 남고북저의 고장이 

며 물이 거꾸로 흐르는 지역이다. 즉， 서북쪽 

이 낮고 동남쪽이 높다. 서북쪽 경계에는 남 

강하류가 위치해 있다. 

이러한 자연환경으로 인하여 옛날 왕조시 

대 사랍들은 함안군을 임금이 계신 북쪽으후 

물이 거슬러 올라가는 불경스러운 땅으로 

여겼었다. 또 조정에서도 ‘역수의 고장’ 이 

라며 천시하였다. 함얀군중 남강을 끼고있 

는 지역으로는 군북연， 법수연， 대산연을들 

수 있는데 농경지를 이룹직한 땅이다. 그러 

나 이곳은 저지대로서 오랜 세월에 걸쳐 홍 

수에 시달리며 물에 장기곤 했다. 이러한저 

습지를 농토로 만들기 위해 1930년대 부터 

뚝을 쌓았다. 현재 늪지를 포함한 저수지가 

2377~ 이다. 이 중에서 저자들은 법수연에 있 

는 두 늪지-외송늪과 질날늪-에 가시연꽃 

이 자생하고 있어서 그 보존상태 및 주변의 

식물을 조사하기 위하여 1983년 8월 자연보 

존협회의 협조로 현지를 답사하였다. 

이들 두 늪지의 형성시기는정확하게 알수 

는 없으냐 지세로 미루어 수 백년 천에 자연 

적으로 형성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이들늪의 

면적은 대송리에 위치한 외송늪이 총 124, 

285m2 (37, 596평)로서， 유지 (潤池; 물이 고여 

吳 R容子·奈星姬*

(誠信女子大學校 生物學科， *짧花女子大學校 生物學科)

있는 곳)가 106, 685m2 (32 ， 272평) 이고 잡종 

지 (雜種地)가 17, 600m2 (5, 324펑 ) 이 다. 우거 
리에 위치한 질날늪은 총 265 , 234m2 (80, 233 

평 ) 로서 유지 가 187, 145m2 (56， 611펑 ) 이고 잡 

종지 가 78， 090m2에 달한다. 평상시 두 늪지 

의 수성은 1. 5-2. om이다. 가뭄시는 1. 0-1.5 

m이고 장마시는 3m에 달한다. 현재 두 늪의 

수위는 낭강 유역 종합개발사업으로 안하여 

많이 저하되었다. 따라서 늪지 주뻔부는 경 

사가 완만하고 펀펀하다.1982년에 서 1983년 

에 걸쳐 늪지 주변부를 농경지로 조성하여 

이용하고자 하고 있다. 외송늪의 경우는 

개간이 억제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늪의 

대 부분인 106, 685m2 (32, 272형 ) 가 광주 안씨 

소유로서 인근 야산에 얀써 션조묘가 있는데 , 

문중에서는 풍수지리설에 따라 개간을 불허 

하고 있기 혜운이다. 그래서 그나마 보존되 

고 있는 실정이다. 

그뿐 아니라 이곳은 내수자원(內水資源) 

이 풍부하다. 내수연 어업으로 외송늪에서 

는 연간 50만원의 수업을 올리고 질날늪에서 

는 연간 200만원에 달하는 수업을 올리고 있 

다. 따라서 도처의 낚시꾼의 큰판심을끌고 

있는 살정이다. 식물상은 목록으로 제시한 

것파 같은데 이 중 유지의 표연부를 덮고 있 

는 가시 연꽃 (EuryaleferQx Salisb.) 은 학술적 

안 변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 i q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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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물은 열대지방에서 온대지방에 걸쳐 분 

포하고 았으며 우리냐라에서의 자생지는 그 

다지 많은 현이 아니 다. 양 인석 박사 (1975) 

에 의하면 냥한의 자생지는 10여 곳에 불과 

하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정 태현 박사 (19 

65)는 한국식물도감에서 진주에 자생한다고 

기록하였다. 이들 자생지의 대부분(약70%) 

이 남쪽지방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다. 가시 

연꽃의 꽃은 7-8 월에 피는데 지릎이 약 4 
an이고 악펀은 녹색이며 가시가 냐 있다. 화 

판은 여러개이고 자색올 때며 악현보다 작다. 

잎은 크기가 20-120an로서 표변에 주릎이 

지고 윤기가 냐며 뒷면은 혹자색으로서 맥이 

튀어 나왔으며 양연 맥 위에 거씬 가시가 돋 

아 냐 었다. 열매는 타원형 -쿠형이다. 가시 

연꽃은 주로 영양분이 많은 유지에서 자란다. 

최근 일본에 서는 이 식물이 많이 줄어 들어 

멸종할 위기에 있다고 기록하였다(日本의 야 

생식물n 참조)， 우리냐라에서도 앞서 말한 

바 같이 몇 군데밖에 붐포하지 않으며， 점첨 

줄어드는 상태로 머지 않아 멸종위기인가시 

연꽃이 다행허도 법수연의 두 늪지에는 광법 

위하게 유지 위률 뒤엎고 있으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두늪지는가시 

연꽃을 중심으로 물욱장 (Monochoria ko 'l'$ako­

wi R. et M.) , 붕어 마릎 (Cerat야빼Uum demer­

S빼 L.)，개쿠리밥 (Spirodela pol1Jrhiza S.) 둥 

이 주종을 이루고 늪지의 가장자리는 화본과 

식물인 줄 (Ziz.빼a latifolia T , )칼대 (Phr.앵m­

itel com빼I T.), 물억새(MilcamhuI lacCha꺼­

flo 'I'UI H.) , 개 밀 (A8"I"뺑'1'00 flukwhiem var. 

trtmlieπ10.)둥과 사초과 식물인 방울고랭이 

(Scirpul wichurae B.) , 팽 이 사초 (Carex ne­

urocarpa M. )둥이 무성했으며 투쟁덩굴 (Ac­

tinoltemma lobatum M. ), 냐도미꾸리낚시 (P­

enicaria maac kiana N. ) 도 광법위한 연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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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고 있었으며 골풀 (JuncU$ effuluI L ,), 

창포 (Aco 'I'UI CalOl빼I L.) 둥도 있 었다. 

이 늪지의 양쪽 주변에는 야산이 있는데 

홍수시 이곳에서 많은 흙이 훌러내려 오기도 

하며， 또 남강유역 종합개발사엽시 배수 개 

선 공사를 시행하여 늪지의 수위는 점점 낮 

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늪지의 가장자리는 

잡종지로 바꾸어지고 있으며 이곳은 일년생， 

이년생 초본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늪의물 

이 째끗하지 웃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바닥 

은 툴렴없이 풍부한 조류(혀뿔e) 가 있을것으 

로 사료펀다. 결혼척으로 생태계의 생산성이 

높다고볼수있겠다. 

또 수 종의 조류 (birds) 가 우리률 지어 냐 

르고 있었다. 이와같이 풍부한 이곳의 자연 

자원은 보혼할만한 가치가 있으며 학숭상 중 

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현척이고 얼시적인 자연이용만을생각하 

고 늪지 주변부률 농경지로 조성하거나낚시 

터로 개발하여 이에 수반되는 시설물을지냐 

치게 설치하고， 내수자원을 우작정 채취한다 

변 이곳의 생태계는 균형을 앓고 자연에 대 

한 위협은 날로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자연 

척인 균형의 혼둘럽은 냐아가 우리 인간에게 

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살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자연을 자연 그대로 보 

존하여 생태계률 보호 하-는 것이 얼차척이어 

야 하며 다른 목적은 이차적이어야 한다. 그 

리하여 두 늪지의 지형적인 특성을고려하여 

장기척인 안목으로 환경올 보호하고 동식물 

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끝으로 이곳짜지 직접 동행올해주시고많 

은 것울 지도해 주신 이 영노 박사념을 비，롯 

하여， 단국대학교 초교 채 영옥， 경남대학교 

함 규황 교수닙， 함얀궁 군수님께 강사훌 

드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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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요탠 법수면 외송늪과 질날늪의 식물상 

소나무科 Pinaceae 굴 폴科 Juncaceae 

소 나 무 Pinus densiflora S.et Z 二Eu- τ "'"ε Juncus effusus L. 

리기다소나우 Pinus rigida Mill var. decipiens Buchen 

택 사 科 Alismataceae 버드나무科 Salicaceae 

보 결 ~ Sagittaria aginashi Makino 이대리포플러 Populus nigra L. 

벼 科 Gramineae var. italica κ1uenchh. 

일 Agropyron tsukushiense 왕 버 ζ2. Salix glandulosa Seen. 
var. transiens (Hack) Ohwi 갯 버 주 ~ Salix gracilistyla Miq. 

5.. 파 Echinochloa CrL“galli (L.) Beauv 느릅나무科 Ulmaceae E즈 

var. crusgalli 팽 냐 우 Celtis sinensis Pers. 

걱~ 피 Echinochloa crusgalli (L.) Bεauv. 느티나우 Zelkova serrata (Thunb) Makino 
var. echinata Honda 마디훌科 Polygona ceae 

쇠치기풀 Hemaπ'hria compressa (L.F) R. Br 여 뀌 Persicaria blumei Gross 
var. japonica (Hack) Y. Lee 냐도이꾸려 Persicaria maackiana Nakai 

냐도겨풀 Leersia japonica κ4akino 소리쟁이 Rumex japonicus Houtt 
물 억 새 M상canthus sacchar，껴'orus (Max.) 석 죽 科 Caryophyllaceae 

Hackel 별 꽃 Stellaria media(L.) Villars 
갈 대 Phragmites communis Trin ..A. 련 科 Nymphaeaceae -r 
금강아지풀 Setaria glauca (L.) Beauv. 가시연쫓 Euryale ferox Salisb. 

걱;ε톤 Zizania latifolía Turcz ‘ 

불어마훌科 Ceratophyllaceae 
잔 다 Zoysia japonica Steud. 붕어 마릅 Ceratophyllum demersum L 

사 초 科 Cyperaceae 
미나리아채비科 Ranunculaceae 

팽이사초 Carex ηeurocarpa κlax 털채쿠려미냐리 Ranunculus cantoniensis Dε 

파대가러 Kyllinga brevifolia 젓가락풀 Ranuncu/us chinensis Bunge 
var. leiolepis Hara 

콩 科 Leguminosae 
세모고랭이 Scirpus triqueter L. 

차 폴 Cassia nomame (Sieb.) Honda 
방울고랭이 Sciψus wichurae Böcklr 

I 표 Kummerowia striata (Thunb.) Schin. 
τJ i튿r 

천남성科 Araceae 
벼 수 리 Lespedeza cuneata (Du Mont. d. 

창 포 Acorμscalamus L. Cours.) G. Don 
var. angustatus Bess. 대 :-「그 科 Euphorbiaceae 

개구리밥科 Lemnaceae 깨 풀 Acalypha australis L. 
개구리밥 Spirodela polyrhiza (L.) Schleid. 포 도 科 Vitaceae 

닭의장훌科 Commelinaceae .. ~ 머 루 Vi!is flexuosa Thunb. 

닭의장풀 Comme/ina communis L. 제비꽃科 Violaceae 
물옥잠科 Pontederiaceae 흰젓제벼꽃 Viola japonica Langsd 
물 옥 잠 Monochoria korsakowi Rege l. et 달맞이꽃科 。enotheraceae

κ1aack. 애기마릉 Trapa incisa Sieb. et Zu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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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aginaceae 

PlanlafiO ‘lSiatica L 

Cucurbitaceae 

Acúnus (,nllma lobutliln Max 

Compositae 

ArremÌsÌa prÙ1Cêp" Pampan 

Centípeda minima (L.) A. Br. et 

Aschcrs 

f:'clìta proslrala L 

ErÌgeron cana‘Jensis L 

KalimerÌs omena Ki‘tam. 

Son이lUS oleraceus L 
Xamhium slrumariulIl L ‘ 

질경이科 

선 캉 이 

박 科

뚜껑덩파 

국 화 科

fr→대 7 f.2-] ;윤 

한 ~I 추 

nt 주 

육 1부 샌 。 1

l1J 까지장 

도 I i!_ D~ 리 

1 
) 

"c 연 Ãf 

TmpuJ“ponica fkrov 

o씬IOlhera odoral“ Jacq 

Umbelliferae 

ffvdroCOI,!e maηlima Honda 

Primulaceae 

Lysimachi“ 1ιpo’7l C(i‘ Thunb 

Gentianaceae 

Nympho‘des p e!la/a (Gmclin) 

O. Kuntze 

Scrophulariaceae 

Mazus japonicus (Thunb.) 

O. Kuntzc 

Lentibulariaceae 

Utricularia μlponica Makino 

12J 

n} 

달맛이꽃 

산 형 科

선고1 만이 

앵 초 科

좀가지판 

용 담 科

노랑서러연공 

科
잎
 

科

딸 

19H3 

현 삼 
?• E 
끼← • 5 

바
 를 토

 。

통
 

〔제 44.9 

.'，←항어버앤앙 Nymphoibes peltata (Gm e! in) O. Kuntz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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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或安 法守面 所在 自然늪의 植物性플랑크톤 

머리말 

西洋 사랑들의 %談 가운데 “ Bew없‘e of a 

silent (뼈 없d still water'라는 격 언 이 었 다. 

즉， 짖지 않는개와고요한물을조성하라는 

말이다. 짖지 않는 개는 당장에라도 덤벼 들 

려는 조짐야며， 잔잔하게 머물러 있는 물에 

합부로들어 갔다가는그물의 깊이를 알지 

못해 빠져 버려서 허우적거리게 된다는뭇이 

다. 그런데 陸水學徒들은“‘Beware still 뻐-

ter"의 또 다흔풀이와 理解 혜문에 겉으로보 

기에는 고요한 물에 쉽사리 말려들게 마련이 

다. 

일년동얀의 네 계철울 이어 꾸미면서도 고 

요하게 머물러 있는물， 소위 늪지， 또는 핍 

澤地라고도 하는 “ bog 1빼e”를 「陸水學」의 안 

경을 쓰고 보면， 各種 物質의 乾煥올 비롯한 

小型 大型의 온갖 생물들이 다양한 자연현상 

을 펠치연서 생명의 약동이 념치는 “소용돌 

이”임을 알게 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서 

“ still water"는 상효 육수학의 분야에 있어 서 

흥미진진한 연구대상의 초점이 아날 수없다. 

거기에는 所謂 “ Sere(생태의 생성 말생 경 

로) "가 있어 Creature (始原生物)의 initiative 

가 간직 되 어 있으며 , 또한 “Sering"에 따르 

드 Bional communtiy의 Succession을 그내 

보 드러내어 댄 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lxg lake가 없는 것 

으로 간주된채 이러한 생물학의 곤원적인 생 

훨E 英 昊
〈서 울大 植物풍科 敎授)

명현상에 관련된 연구는 이를 휩求하변서도 

체념할수 밖에 없었던 것이 또한 사실이었 

다. 이 렇듯 마음 속에 서 만 그러 던 “ bog laké' 

를지난여름에 전혀 우연한어느 기회에 索

出의 心託을 얻어서 찾아 나셨 던 바 팽소의 

소망이 헛되지 않아 우러나라 땅에도 자연늪 

이 실제로존재하고 있음을 현지답사를통하 

여 확인할수 있었다. 

자연늪은 그의 잡는 자리의 높이에 따라세 

가지로 나누인다. 그 첫째는 「고층 자연늄」인 

테 북한의 i펙두산천지와 제주도한라산의백 

록당올 벼롯한 그밖의 분화구의 흔척들이다. 

둘째로 「중충 자연늪」은 海技의 중층 고원의 

너른 터에 형성되는 자연놓으로 북한의 함 

북에 있 는 장옷 (醫池) 파 大澤， 三池淵 동이 

그 실례이며， 냥한에서는 1966년에 강원도 

양주군의 수복지 역 인 大岩山의 九部陸線上

해말약 1 ， 200마터의 고지대에서 유일하게 밝 

혀진 大龍浦와 小龍浦가 그것이다. 세째 r저 

층자연눔」은 산지가 많은북한에는 전혀 없 

고， 오직 남한의 펑지， 특히 해발의 고도는 

평야의 배수 수준보다 낮은 특수지형의 지역 

에서만 찾아 내어 진다. 그곳은 바로 경남의 

함안군 법수연어l 자리장은 子巨里의 “쉰날벨” 

파같은 面 大松里의 “배달유지 .. 그러고 군 

북변 장지 리 의 “유전늦”둥이 다. 

지난 여름 (7월)에 찾아 내어서 10월까지 

두차례 또는 네차례에 걸쳐서 현지를 조사 

하여 얻은 결과 중 식물성플랑크톤인 綠짧類 
”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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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의 먼지 말 (Desm펴s) 과 黃綠藥類中의 돌말 

(Diatom욱 lìt鐘)둥에 판한 소견은 아래와같 

다. 

먼지 말 (Desmids) 의 출현 상황 

먼지말 (Desmids) 출현 상황은 에소타에니 

웅科의 Netrium 속이 2 종류， 고냐로지곤科 

의 Gomtozygom 속。11 종류， 그리고 물먼지 

말科의 Closterium 속이 20종류， Pleμrotaen­

ium숙이 3 종류， Staurastrum 속이 1 종류， 

Euastrum 축이 4 종류， Cosmarium 속이 29 

종류， Doci따빼숙이 1 종류로 이를 Er팽er 

의 분류 체계에 따라 정리하연 3 科 8 속 51 

종 18변종 2 품종으로 총 61종류가 출현하였 

다. 이들은 Site 혈로 보연， 질날벌에서는 

46종류， 배달유지에서는 28종류， 그러고 유 

전늪에서는 22종류가 냐타났으며， 이중 17종 

9 변종 1 품종의 22종류가 한국산 미기록종 

으로 생각펀드t. 

22종류의 한국산 미기록종 중 투렷하게나 

타냐는 4 종류에 대해 설명하연 다옴파 같 

다. 먼저 Closterium dianae var. arcuat빼은 이 

며 보고된 C. dianae에 비해셔 크기가 약간 

작으며 강하게 만곡된 것이 특칭이다. C. 

ehrenbergü var. atumidum은 이 미 보고된 C 
ehreπber.양i에 >l] 해서 세포의 중앙부가 부풀 

지 않았고 내측연이 맨연을 냐타내는 것이 특 

징이다. 또한 Cosmarium 속에서도 많은 한국 

산 마 기 록종을 볼 수 있는떼 , 그중 Cosmari­

um maculatum은 대 형 종으로 걸이 는 폭의 거 

의 2 배 가량 되며 협업부는 심하게 들어가있 

고 세포벽에는 세점이 밀집 분포한다. C.j­

aν때cum-은 역 시 한국산 oJ 기 록종으로 C.ll• 
aculatun에 비 해 크 기 가 착고 반세 포 ( semic­

ell) 의 기부가 약간 직각상의 원형을하며 정 

단부가 급하게 좁아지는 것이 특정이다(Tab 

le 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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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말 (Diatoms) 의 출현 상황 

규조류는• Melosira속의 2 종류는 3 정점 

에 서 모두 출현하였으며 S핸redra 떠na， Eu­

not띠 pectinalis var. mi:πor ， Cocconeis placentula 

와 Gyrosi，뺑aaccμminata는 각정점에서 계속 출 

현하였다. Pimmlaria속은 12종류가 출현하였으 

며 이 중 Pimmlaria i껴er rupta for. minutis­

sima는 한국산 미 기록종이고 Naνiculα속은 11 

종류; Cymbella속은 9종류， Gom뼈onew 속은 

12종류가 출현하였으며 Rho짜alodia gibba 는 

각 정점에서 계속 출현하였고 Nitzschia 속은 

7 종류가 출현하여 총 87종류로서 질날벌에 

서는 71종류， 배 달유지 에 서는 75종류， 유천 

늪에서는 60종류가 출현하였다. 이를 Engler 

의 분류체 제 (Melchior. 1954) 에 의 거 하여 정 

리한 결과 8 과 지속 69종 25변종 2 품종으 

로 구성되었다. 한국산 미기록종인 Pinnula-

ria iηterrupta for. minutissima는 Pinnularia 

internφta'에 바해 크기가 작은 것으로 구분 

이되며 피각의 형태는 양연이 형행하고 양단 

에서 부리모양으로 돌출하였으며 중심구는 

마릎모팔이거나 며모양을 이루며 세포의 걸 

이는 301', 폭은 5 μ 이다. 

출현종중 주로 송원에서만 냐타냐는 종으 

로 Eunotia pectinalis var. minor가 출현하였 

으 며 Navicula lar gerheimii var. inter1l'ledia 는 

대암산 용늪에서 처음으로 보고된 천형적인 

기중조류이 다 (鄭， 1974). Neidiμm prescheva­

lski var. koreana 와 Stat‘roneis anceps var. 

orientalis는 Skvortzow 의 보고 이후 처음으 

호 보고되는 종이며 주로 호소에서 출현하는 

R뼈palodia gibba와 Sμrirella robμsta var. 짜­

%찌ida가 출헨하였다. 이 상의 결파슨 출현종 

의 대부분이 부착성규 조뷰임을 보여준다 

(Table. 2 참조). 

n니파~ p}­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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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에 확인된 자연늪은 흉선 3 개소인데 

모두가 경남 함얀군 법수연에 자리잡 

였다. 그런데 이들 자연늪들은 경냥의 

시를 거쳐서 흘러 온 남강이 대구 직할 

거쳐서 흐르는 낙동강에 합류되는 지 

지역은 행정쿠역상창녕군파 의령군 그 

함얀군둥 세 군이 서로 마주 붙는 지역 

위 의 세 개 군이 마주 닿는 이 지 역은 

에 우리의 국로가 만들어질 혜부터 땅의 

。l 낮게 만들어져， 변두리의 물이 모여 

고여서 드디어 늪지 대률 이룩하게된 것 

. 그러므로 그곳에는 우러나라 국토 생 

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자연환경의 

척 파정이 고스란허 간직되어 있는곳이 

하다. 이 자연늪들은 그들이 생겨난아 

옛날，한참도 더 뒤에 우리 겨례의 조상 

만군의 탄생을 보았으며， 경주 시립에서 

신라개국， 조선조의 임진， 정유의 왜란， 

자호란， 한일합방 그러고，八._五광복 둥 

우리 겨례가 치루어 낸 온갖쓰라런 역경 

또 영광스렌 기쁨의 즐거움을 함께 냐누 

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설로 자연눈이야 

로 이 겨례의 땅， 開關이래 사실들이 차국 

국포개어져서 쌓여 있는 곳이다. 

。1 렇듯 어느 무엇으로라도 바꿀수 없는 자 

늪도 이 즈음에 이르러 불어 닥치는 우작 

, 무차혈， 우질서한 개발의 붕에 몰리어 

나썩， 둘씩 그 자취를 잃어 가고 있마. 어 

늪-은 말려서 논파 밭으로 풀려 나가고 또 

느 곳에서는 연탄재를 비롯한 온갖 쓰레기 

오물로 메꾸어지는가 하면 산엽폐기물둥 

위 고형폐기물 처 리장으로 쓰여지고 있다. 

어찌 살을 에이고 뼈를 가르는 아픔이 아 

고 더 무엇이겠는가 ! ? 이러한 현설을 조 

의 엘올 새기고 겨례의 발자취를 지키는 행 

라고 하겠는가 !? 실로 無知와 무식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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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우서운함정업융써삼느끼게 되어 소 

릎이 끼친다. 

지금 국제자연보존연맹 (I UCN)에서는 국 

제적안 상호 협력 아래 전 세계의 구석 구석 

에 흩어 져 있는 자연늪들올 낱낱이 찾아 내 

어서 실태를 파악하고 적철한 보호의 대책을 

세워 철저한판리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 

냐라에서는 가까스로자연늪을←찾아보니 그 

곳은고작한낱쓰레기 처리장으로 쓰이고있 

으니 이 어이 된 변고인가!? 

끝으로 필자는 우리 겨례의 열이 고요허담 

겨져 있는 자연능을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모 

조리 찾아 내어서 이를 아끼고 가꾸어서 지 

키는 “자연늪을 찾아 아끼 기모임 (자연능 보 

호회) "을 결성하여 창렵할 것융 제외한다. 

지금 우리의 세대가 잘고 있는 이 국토의 

모든자연은 바로 마음에 이어져 오는 후손 

들의 자산들이매 우리는그를 장간동얀만벌 

려 쓰고 있기 때문이다. 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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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mids in Jilnalbeol , Baedalyuji and Y띠eonmot ， arran흙d byEngler’sSystem 

Species SiteI SiteII 

I A s 0 J A s 0 

Fam. ‘I{esotaeniaceae 
Netriumdi:힘tus + + + 

‘ N. digitus var. rectum + 
Fam. Gonatozygaceae 

Gonato캉'gon monotaeinium + + 
Fam. Desmidiaceae 

Closterium acerosum + + 
*C baillyanum + 
• C calosporum + 
*C calosporum var. maius + 
*C cornu 

*C dianae var. arcuatum + + + + 
*C dianae var. brevius + + 
C ehrenbergii + 

*C ehrenbergii var. atumidum + + + 
C lanceolatum + 
C leibleinii + + + + + + + 
C libellula + 
C lunula + + 
C moniliferum + + + + 
C. parvulum + 
C strigosum + 
C tumidulum + 

*C venus + 
C. venus var. incurvum + 

* Pleurotaenium indicum + 
'P. minitam + 
P. trabecula + 

• Staurastrum cryptocerum + 
Euastrum denticulatum + 
E. germanicum + 
E. spinulosum + 
E. spinulsoum var. inermius + 

*Cosmarium bengalense var. minitum + 
• C bicardia + 
C binum + 
C ci rculare + 

*C contractum var. generosu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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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 Site 1 Site II 

J A s 0 J A S 0 

’‘ Cosmarium fuseeκ5e + 
C. granatum + 

*c. granatum var. ocellatum + 
C. hammeri var. protuberans + + + 

*c. javanicum + 
C. laeve + 
C. lundellii var. circulare + + + 
C. lundellii var. ellψticum + + + 

* C. maculatum + + 
C. norimbergense f. depressa 

C. occultum + 
C. pachydermum + 
C. portianum var. nephroidum 

*c. pseudoesiguum var. retusum + 
C. quadratum + + 
C. quadratum f. willei + 
C. raeticum 

C. regnellii 

C. subalatum + 
C. subauriculatum var. truncatum + 

* C. subcostatum + 
C. turgitum + 
C. vexatum + 

* C. visbyense + 
Docidium baculum + 

Total 61 Kinds 14 3 11 18 3 6 8 11 

New records in Korea are presented by asterisk. 

3 families , 8 genera, 51 species, 18 varities, 2 forms 

SiteI: Jilnalbeol, Site II : Baedalyuji, Site III : Yujeonmot 

Table. 2 Diatoms in Jilnalbeol , Baedalyuji and Yujeonmot arranged by Engler’s System 

Species 

Family Coscinodiscaceae 

Melosira gran띠'ata 

M. granulata var. angustissima 

SiteI 

J A S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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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II 

J A S 0 

+ 

〔제 44호 1983. 12) 

Site III 

J A S 0 

+ 

+ 

+ 
+ 

15 7 

Site III 

J A S 0 

+ 



{셔]44jι 19&1. 12J 자 염 보 흔 

Species SiteI Site 11 Site III 

1 A S 0 I A S 0 J A S 0 

Family Fragilariaceae 

Synedra acus + + + + + + 
S. affinis + + + + + + + 
S. rumpens var. familiaris + + + + + 
S. ulna + + + + + + + + + 

Family Eunotiaceae 

Eunotia lunaris + + + + + + + 
E ‘ pectinalis var. minor + + + + + + + + + + 
E. valida + 
DesmogonÎum rabenhorstianum + 

Family Achnanthaceae 

Cocconeis placentula + + + + + + + + + 
C. p/acentula var. lineata + + 
C. placentula var. euglypta + 
Achnanthes clevi var. rostrata + + 
A. exgua + 
A. grimmei + 
A. kolbei + + + + 
A. microcephala + + 

Family Naviculaceae 

Gyrosigma accuminata + + + + + + + + + 
Ca/oneis silicula + + + + 
C. silicula var. alpina + + + 
Neidium af!ine var. amphirhynchus + + + + 
N ‘ Îridis + + 
N. preschevalski var. koreana + + + 
Stauroneis anceps + + + + 
S. anceps var. orientalis + + + + + + + + 
S. phoenicenteron + + + 
S. phoenicenteron var. HankensÎs + 
Pinnularia cardinalis + + + + + + + 
P. gentilis + + + + 
P. gibba + + + + + + + 
P. gibba for. subundulata + 
P. gibba var. mesogongyla + + + + 
P. interrupta + + 

• P. interrupta for. minutissima + + + + + + 
P. maiO/’ + + + + 
P. microstauron + + + + + 
P. molar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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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연 보 폰 〔제44호 1983. 12J 

Species SiteI Site II Site III 

J A S 0 J A S 0 J A s 0 

P. undulata + + 
P. viridis var. sudetica + + + + 
Nevicula Clγ'ptocephala + + + + + + + + + + 
N. cuspidata + + + + 
N. cuspid,“ta var. ambigua + + + + + 
N. exgua + + + + 
N. 1gerheimii var. intermedia + + + + + 
N. lanceolata + + 
N. pupula + + + + + + + 
N. pupula var. elliptica + + + + 
N. pupula var. rectangula + + + + + + 
N. radiosa + + + + + + 
N. rhyncocephala + + + + + + 
Cymbella affinis + + + + 
C. aspera + + + + + 
C. cymbiformis + + + 
C. naviculiformis + + + + 
C. lanceolata + + + 
C. parva + 
C. tugida + + + + + + + + 
C. tumida + + + + + + + + + + 
C. vent꺼cosa + + + + + + + + + 
Amphora ovalis + + + + + + + + + 
Gomphonema accuminatum var. coronata + + + + + + 
G. augur + + + + + + + + + + 
G. augur- var. okamura + + + + + + + 
G.coκstrictum + + + + + + + + + + 
G. gracile + + + + 
G. gracile var. lanceolata + + 
G. o/ivaceum + + + + 
G. o /ivaceum var. calcarea + 
G.parvulum + + + + + + + + + + 
G. parvulum var. micropus + + + + 
G. sphaerophorum + + + + + 
G. sphaerophorum var. asiatica + + + 

Family Epithemiaceae 

Epithemia zebra var. porcellus + + + 
Rhophalodia gibba + + + + + + + + + + 

Family Nitzschiaceae 

Hantzschia amphioxys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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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 SiteI SiteII SiteIII 

J A s 0 J A s 0 J A s 

Nitzsch띠 acicularis + + 
N. amphibia + + + + + + + + 
N. frusturun‘ + 
N. ignorata + + + 
N. palea + + + + + + + + + 
N. spectabilis + 
N. sublinearis + 

Family Surirellaceae 

다matopleura solea + + + + 
Surirella anglαtata 

S. linearis 

S. robusta var. splendida + + + 

Total : 87 Kinds 71 Kinds 75 Kinds 60 Kínds 

New record in Koreais presented by asterisk. 

8 famílíes , 21 genera, 69 specíes, 25 varieties, 2 forms 

SiteI: Jilnalbeol , Site 11 : B젠edalyuji ， Site III : Y띠eonmot 

.表紙說明. 황오리 Ruddy SheldLCk, Tadorna feπuginea(Pallas) 

우리나라의 內水面에서 水面採짧하는오리 중에서 가장크며黃觸 

色의 아릎다운 陸騙類의 일종이다. 물에서 보다는 오히려 海뿜이나 

河川數地 또는 河뿜에 내려 앉는 比較的 積貴한 겨울새이다.우리냐 

라에는 늦가을에 M흉來하여 겨울을 지내고 이른 봄 다시 번식지인북 

녘을 향하여 떠난다. 수컷의 울음소리가 요란스러워 곳에 짜라서는 

「따욱」 하고 들린다고 하여 「짜오기」와 혼동 하기도 하며 듣는 이에 

따라서는 「츄르」 또는 「초-우」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유렵의 벤식 집단은 서식지의 박탈파 남획으로 絡種危機에 처해 

있으며 소련 이외의 유럽에는 %쌍 미만이 천부일 것이라고한다.비 

록 동북아시아의 번식 집단이 아직은 적지않은 우리가 생존하고 있 

다고는 하지만 나날이 줄어드는 우리나라의 황오리도 머지않아유렵 

과 같은 천철을 밟게 되리라. 한강변올 비롯한 한반도와 그밖의 월 

동지에서는 이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保護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글 • 사진 : 元炳昨 (本協會 副會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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